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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영문뉴스레터�제8권� 1호�발행

2017년� 7월� 19일

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박신영

psy92@gmail.com

아시아�태평양�해양쓰레기�시민포럼에서�해양쓰레기�영문뉴스레터�제8권� 1호를�발행하였다.�

영문�뉴스레터�표지



영문뉴스레터� 'Marine� Litter� News'� 제8권� 1호� 발행� -� 아시아�태평양의�새� 소식�

아시아�태평양�해양쓰레기�시민포럼에서�해양쓰레기�영문뉴스레터�제8권� 1호를�발행하였다.�

*영문뉴스레터� pdf로� 다운받기:�
http://oseannet.cafe24.com/Marine_Litter_News_Vol_81_June_2017Asia.pdf

*뉴스레터�신청:� loveseakorea@empas.com으로�메일� 보내주세요.

이번�호에� 실린� 기사는�아래와�같다.�

각� 기사를�클릭하면�원문,� 번역,� 또는�관련� 기사를�바로� 확인할�수�있다.�

1.� 해양교육을� 위한� 무료� 비디오� 게임,� Acuaticos� (원문:� Free� video� game� for� children� and� teachers,�
Acuaticos)�

�번역: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/2099

2.� 제1회� 한국� 해양쓰레기�컨퍼런스�성황리에�열려� (원문:� The� First� Korean� Marine� Debris� Conference)

�관련� 기사: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/2015

3.� 전세계� 규모로� 해양오염을� 연구하는� CSIRO� (원문:� CSIRO� is� taking� on� the� world's� largest� marine�
pollution� survey)

�번역: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/2100

4.� 베트남� 꽝닌성� 하롱시의� 지속가능한� 해양생태계를� 위한� 해양쓰레기� 처리� (원문:� Addressing� marine�
debris� for� a� sustainable� marine� ecosystem� in� Ha� Long� City)

�번역: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/2101

5.� 중국과� 영국의� 연안정화결과� 비교� (원문:� Coastal� Cleanup� Statistic� Analysis� between� China� and� the�
UK)

�번역: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/2109

6.� 인도양� 호주� 제도의� 플라스틱쓰레기� 위기� (원문:� Plastic� waste� crisis� at� Australian� islands� in� Indian�
Ocean)

�번역: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/2106

7.� 지속불가능한�쓰레기�정화처리의�탐구� (원문:� Exploring� a� Closed� Loop� Cleanup)

�번역: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/2103

8.� 홍콩을�깨끗이�정화하자!� (원문:� Let's� Keep� Hong� Kong� Clean)

�번역: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/2108

9.� 논문� 게재:� 우리나라� 근해,� 해역과� 시기에� 관계없이� 폐어구로� 인한� 항행� 위험� 심각� (원문:� Navigational�
threat� to� naval� ships� by� derelict� fishing� gear� assessed� in� South� Korea)

�관련� 기사: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/2065

※� 한국,� 일본,� 대만,� 중국,� 방글라데시,� 필리핀,� 미국,� 호주의�해양쓰레기�전문�단체들이�모여�만든� 아시아태평
양� 해양쓰레기� 시민포럼� (Asia� Pacific� Civil� Forum� on� Marine� Litter)에서는� 매년� 6월과� 12월에� 각� 단체들
의�활동을�소개하는�영문�뉴스레터를�발행한다.� 오션과�일본의�진(JEAN:� 일본환경운동네트워크)이� 포럼의�사무
국을�맡고�있으며,� 오션이�영문뉴스레터�발행을�책임지고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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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 해양교육을�위한�무료�비디오�게임,� Acuaticos
Martin� Thiel

Facultad� Ciencias� del� Mar� project� lead

thiel@ucn.cl

Magdalena� Gatta

Content� direction� and� general� production� lead

magdalenagatta@gmail.com

박신영�번역�및� 추가

해양교육을�위해�아이들과�선생님이�함께�즐길�수�있는� 비디오게임�개발

관광사업,� 지속� 불가능한� 어업,� 외래종,� 해저개발,� 해양쓰레기� 축적은� 오늘날� 해양에� 많은� 영향을� 끼치고� 있다.�

이러한� 문제를� 바로알고� 지구에� 필요한� 해결책을� 찾는� 데에� 도움을� 줄� 수� 있는� 비디오� 게임이� 있다.�

‘Acuaticos’는� ‘수생의-’라는� 의미를� 가지는� ‘Aquatic’의� 스페인어이다.� 이� ‘Acuaticos’� 게임은� 게임실행자가� 해

양에� 서식하는� 생물들을� 알게� 되고� 인간이� 해양에� 미칠� 수� 있는� 생태학적� 영향을� 알게� 되는� 것이� 목표이다.�

이� 게임은� 칠레� 코킴보� 북부의� 카톨릭� 대학교에� 소속된� “쓰레기를� 연구하는� 과학자들”이� 개발하였다.� 학교� 아

이들과� 선생님들이� 이� 게임을� 하면서� 해양에� 관심을� 가지게� 될� 수� 있고,� 나아가� 우리가� 해양생태계에� 어떤� 영

향을� 미치는지에� 대해서도� 배울� 수� 있다.� 이� 게임은� 아이들의� 관심을� 끌면서� 해양에� 대해� 교육할� 수� 있는� 학

문적인� 도구가� 될� 것이다.� 이� 게임은� 9세~13세까지� 이용가능하며,� 해양에서� 발생한� 여러� 문제들을� 해결하는�

5가지�미니게임이�있다.

이� 비디오게임은� www.acuaticos.org에서� 스페인어,� 영어,� 독일어로� 무료로� 즐길� 수� 있으며,� 다양한� 전자기기

(컴퓨터,� 태블릿PC,� 스마트폰)를� 통하여�실행가능하다.�

이� 게임에�대한� 간략한�소개는� http://vimeo.com/178068533을� 통해서�확인가능하다.

그림� 1.� 2016년� 8월,� 칠레�코킴보에서�열린�게임� 'Acuaticos'� 공개행사
(200명� 이상의�학생과�선생님이�다양한�학교에서�참석했다;� 출처:� Martin� Thiel)



그림� 2.� 칠레�코킴보�북부카톨릭대학에서�학생들이�게임'Acuaticos'를� 실습해보는�모습

(출처:� Martin� Thiel)

그림� 3.� 게임� 'Acuaticos'를� 실행해본�모습� (출처:� Martin� Thie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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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� 전세계�규모로�해양오염을�연구하는� CSIRO
Dr.� Denise� Hardesty

Principle� researcher

Oceans� and� Atmosphere� Business� Unit� CSIRO� Australia

denise.hardesty@csiro.re.au

Dr.� Chris� Wilcox

Principle� researcher

Oceans� and� Atmosphere� Business� Unit� CSIRO� Australia

chris.wilcox@csiro.re.au

박신영�번역

전세계의�플라스틱�유입과�피해

 그림� 1.� 인도네시아�한�수로에서�해양오염문제가�해결된�모습(출처:� Kompas/wawan� H� Prabowo)

쓰레기에�둘러싸이다

해양과� 수로가� 세계� 경제성장의� 부산물인� 쓰레기에� 둘러싸여� 있다는� 것은� 사실이� 아니다.� 오늘날까지� 매년� 해

양에� 유입되는� 플라스틱의� 양을� 가장� 높게� 예상한� 추정치는� 8백만� 톤에� 달한다고� 알려져� 있다.� 이는� 남극을�

제외하고�전� 세계적으로�해안선� 1미터�당� 16개의� 플라스틱�봉지가�발견되는�셈이다.



그림� 2.� 해양오염에�주범이�되는� 각� 나라의�쓰레기�유입�추정(출처:� Jambeck� et� al.� 2015)

약� 690마리의� 해양생물이� 쓰레기에� 영향을� 받는다고� 보고된� 바� 있다.� 바다새와� 바다거북은� 쓰레기에� 가장� 심

각한�영향을� 받고� 있는� 생물종이다.� 슴새(shearwaters),� 바다제비(petrels),� 알바트로스�새(albatrosses)와� 같이�

부리가� 큰� 바다새는� 물속에� 있는� 플라스틱� 냄새에� 더� 큰� 영향을� 받는다.� 이는� 플라스틱이� 소량의� 햇빛을� 받아�

먹이와�같은� 냄새를�풍기기�시작하기�때문이다.

현재�바다새의� 50%가�내장기관에�플라스틱을�축적하고�있으며,� 많은� 과학자들이� 30년�이후에는�바다새의�

95%가�플라스틱을�축적할�것이라�예상한다.

그림� 3.� 바다새의�내장기관에�플라스틱이�차�있는� 모습(출처:� CSIR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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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거북도� 플라스틱을� 먹이로� 착각한다.� 바다거북의� 3분의� 1이� 플라스틱을� 해파리로� 착각하여� 먹이로� 섭취하

고�있다.� 호주북부에서�발견되는�약� 15,000마리의�바다거북이�어망,� 낚시장비와�같은�바다쓰레기에�얽힌다.

그림� 4.� 바다거북이�쓰레기에�둘러싸인�모습(출처:� CSIRO)

폐기물� 처리시설이나� 배수시설이� 발달하지� 않은� 나라에서는� 홍수가� 났을� 시� 플라스틱� 봉지나� 얇고� 필름재질로�

된� 플라스틱�쓰레기가�배수로나�배수구에�끼일�수�있다.� 이를�통해� 주거지가�훼손되고�지역주민들을�위협한다.�

무엇을�하고� 있는가?

세계적으로� 긴급히� 처리해야� 하는� 문제들에� 대한� 합의가� 이루어지고� 있다.� 2017년� 2월,� CSIRO의� 연구원인�

Denise� Hardesty� 박사는� 첫� 번째로� 열린� 해양오염� G20� 정상회담에� 참석했다.� 플라스틱� 오염은� 2017년� 세계�

해양의�날을� 위한�공식적인�주제이다.

이� 주제는� 2017년� 6월� 뉴욕에서� 개최한� UN� 해양회의에서� 주의� 깊게� 다뤄졌으며,� 회원국들의� 첫� 번째� 목표는�

다음과�같다.

“2025년까지� 모든� 종류의� 해양오염을� 방지하고� 줄여나가야� 하며,� 특히� 해양쓰레기오염과� 식량오염을� 포함하는�

육상기인�활동을�주의하여야�한다.”

우리는�어떻게�큰�문제와�씨름하고�있는가?

우리� CSIRO가� 전� 세계� 규모의�해양오염�연구를�시작한�것처럼�유사한�새로운�연구들이�쏟아지고�있다.� 세계적

으로� 폐기물처리가� 미흡한� 상위� 국가들은� 중국,� 방글라데시,� 인도네시아,� 베트남,� 미국,� 호수,� 한국,� 대만이� 참

여한�이�프로젝트�연구에�참여하게�될� 것이다.�



연구자와� 정책입안자가� 2015년� 세계은행�데이터에서�추정한�해양쓰레기�양을�신뢰하고�있을�때까지,� 처음이라

도� 누구나� 우리의� 국가� 간� 연구팀에� 참여하여� 현장조사� 데이터를� 수집하고� 해양으로� 쓰레기가� 얼마나� 유입되

는지를�알아볼�수�있을� 것이다.�

CSIRO의�연구원인� Denise� Hardesty� 박사는�다음과�같이� 말했다.

“해양오염은�절대적으로�해결가능한�문제이며�우리는�이미�일부국가를�회복시키고�있다.”

그림� 5.� 인도네시아�자카르타의�한�수로에서�찍은� 전과�후�사진(출처:� Kompas/Wawan� H� Prabowo)

“우리가� 국가� 간� 협력을� 하면서� 빠르게� 목표에� 도달할� 수� 있고� 장기간에� 이루어야� 할� 목표를� 어디에� 설정해야

하는지� 알게� 될� 것이다.� 우리� CSIRO팀의� 주� �업무는� 인간과� 바람,� 육지와� 파도의� 형태가� 어떻게� 쓰레기를� 육

지에서� 해상으로� 이동시키는데� 기여하는지를� 살피는� 것이다.� 우리는� 거의� 모든� 쓰레기가� 인간에게서� 발생되고,�

쓰레기가�작은�조각으로�파편화되어�육상에서�해상으로�이동하는�길목�어디서나�분포한다는�것을�알고� 있다.”�

“쓰레기가� 해상으로� 가는� 길목을� 어떻게� 뒤덮는지를� 봄으로써,� 우리는� 과학자들이� 주장하는� 해양쓰레기� 저감방

법이나� 해결책을� 여러� 국가에도� 적용할� 수� 있을� 것이다.� 우리는� 해양쓰레기� 연구� 데이터를� 참여자와� 참여국들

과� 공유할� 것이며,� 이를� 통해� 참여국들은� 국가규모로� 해양쓰레기가� 어떤� 수준인지를� 알� 수� 있으며� 전� 세계의�

다른�국가와�그� 수준을�비교할�수�있게� 된다.”

Denise와� 연구팀원들은� 가능한� 한� 많은� 국가와� 연구를� 진행하기를� 원한다.� Denise는� 다음과� 같이� 말했다.� “여

러� 국가의� 내부� 조직들과� 함께� 중요한� 연구를� 수행하고� 있다는� 것은� 프로젝트의� 성공에� 가장� 필수적인� 요소가�

될� 것이다.”

이� 프로젝트는� CSIRO,� Oak� Family� Foundation,� Schmidt� Marine� Technology� Partner� 사이의� 협업으로� 진

행� 중이다.� 디테일한� 사항과� 참고자료를� 얻기� 위해서는� denise.hardesty@csiro.au로� 연락바라며,� 해양쓰레기�

연구에�대해� 더� 알고�싶다면� http://research.csiro.au/marinedebris/를� 방문하시기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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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� 베트남�꽝닌성�하롱시의�이루어진�지속가능한�해양생태계를�위한�해양� � � �
� � � 쓰레기�처리

Nguyen� Thi� Thu� Trang

Centre� for� Supporting� Green� Development� (GreenHub),� Vietnam

trang.nguyen@greenhub.org.vn

박신영�번역

하롱�만의�해양쓰레기�실태�및� 정화활동

하롱� 만(Ha� Long� Bay)은� 수도인� 하노이(Ha� Noi)로부터� 165� km� 떨어진� 베트남� 북동부� 끝에� 위치해� 있다.� 하

롱� 만의� 면적은� 1,553 � 이며,� 총� 1,969개의� 섬� 중� 90%가� 석회암으로� 된� 섬이다.� 하롱� 만은� 1962년� 베트

남� 문화정보부가� 지정한� 역사,� 문화,� 과학� 보존지역이며,� 유네스코가� 지정한� 세계문화유산목록� 가운데� 자연공원

으로� 등록되었다.� 아름답고� 경치� 좋은� 하롱� 만은� 생물이� 매우� 풍부하다.� 하롱� 만은� 또한� 열대성� 바다에� 위치해

서� 서식� 생물이� 매우� 다양하다.� 생물의� 종이� 매우� 다양하고� 향토적이며� 희귀한� 생물이� 많이� 서식한다.� 2008년�

해양환경� 자원� 연구소가� 수행한� 연구에� 따르면� 하롱� 만에� 서식하는� 동물� 및� 식물상이� 약� 2,949종에� 달한다고�

한다.� 그중� 육생생물은� 1,259종,� 수생생물은� 1,553종,� 파충류는� 66종,� 양서류는� 71종에� 달한다.� 연구자들은�

102종이�국가� 또는�지역규모로�희귀동식물임을�밝혔으며,� 17종의� 식물이�하롱� 만� 고유� 식물임을�알아냈다.

그림� 1.� 베트남�하롱�만�위치와�수거사업을�실시한�풍하섬을�나타낸�지도

(출처:� http://photoshoptip.com/ha-long-bay-photo-in-vietnam.html)



방문객이�증가함에�따라�하롱� 만� 세계� 자연유산�관리는�힘들어진다.� 관광객�증가에�따른� 개발의�부담은�국가가�

해결해야할�문제이며�보존과�개발� 사이의� 적절한�균형은� 자연유산의� 자연가치를� 보장하는데�중요하다.� 하롱� 만�

해양쓰레기는� 산업,� 여행,� 낚시와� 같은� 인간� 활동에� 의해� 발생되며,� 수로를� 통해� 방출된다.� 만조시� 하롱� 만� 해

변의� 해양쓰레기는� 바다로� 쓸려가� 주변의� 작은� 섬� 근처에� 표류하게� 된다.� 하롱� 만은� 크루즈선의� 잦은� 운항과�

자연훼손으로� 인해� 점점� 오염된다.� 하루� 평균� 450여명이� 하롱시의� Bai� Chay� ward에서� 보트를� 타고� 하롱� 만

을� 방문하고�있으며,� 근처에서는�약� 1,000대의� 국제선박이�운항하고�있다.

그림� 2.� 2016년� 6월� 하롱�만�풍하섬의�해양쓰레기� (출처:� Nguyen� Trang)

하롱해안과� 하롱� 만의� 주요� 쓰레기� 유형은� 관광과� 낚시활동을� 통해� 발생한� 폼� 형태의� 폴리스티렌,� 플라스틱이
다.� 하롱� 만에서� 발견된� 해양쓰레기� 중� 플라스틱� 봉지,� 기타� 플라스틱이� 가장� 많은� 비율을� 차지한다.� 플라스틱
제품은�분해되는데�오랜�시간이�필요하기�때문에�해양생태계에�심각한�위해를�가한다.�

�

최근� 2016년� ‘정화된� 하롱을� 만드는� 프로그램’이�세계자연보전연맹(International� Union� for� Conservation� of�
Nature;� 이하� IUCN)에서� 시작� 되었다.� 이� 프로그램은� 국제개발처(United� States� Agency� for� International�
Development;� 이하� USAID)에서� 기금을� 받아� 바하� 그룹과� 같은� 영향력� 있는� 관광회사의� 참여와� 함께� 하고�
있다.� 하롱� 만을� 따라� 해양쓰레기를� 수집하고� 있으나,� 쓰레기와� 데이터를� 수집하고� 분석하는� 과학적� 방법이� 잘�
정착되어�있지�않다.

우리� Centre� for� Supporting� Green� Development� (이하� GreenHub)는� 프로젝트� ‘하롱만의�지속가능한�해양

생태계� 정화를� 위한� 청년과� 이해관계자들의� 의식촉구’의� 데이터� 수집과� 분석방법을� 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에

서� 얻었다.� 이� 프로젝트는� 한국� 강원대학교의� 생태계-평화� 리더십� 센터(Eco-peace� leadership� centre;� 이하�

EPLC)에서� 기금을� 받아� 수행하고� 있다.� 우리� GreenHub는� 이� 프로젝트에서� 교육재료� 개발,� 해안정화� 절차,�

데이터� 분석을� 위한� 정보를� 공유하면서� 기술적인� 면의� 조력자� 역할을� 하고� 있다.� 우리는� 지속적인� 모니터링을�

통한�분석� 데이터를�하롱�만� 지역관계자,� 하롱� 만� 폐기물�이사회,� Ocean� Conservancy에�제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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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� 3.� 2016년과� 2017년� 1월�연안정화행사에�수집한�공통된�해양쓰레

기�유형� (출처:� GreenHub� 보고서)

하롱� 만� 해양쓰레기� 조사와� 정화활동은� 2016년� 6월과� 2017년� 1월에� 실시했다.� 두� 행사� 모두� 성공적으로� 실

시되었으며� 총� 220명의� 자원봉사자,� 정부이해관계자,� 주요� 인사(베트남� 미대사관),� 폐기물� 이사회,� 청년연맹,�

대중매체� 등이� 참여했다.� ‘건강한�바다를� 위한� 움직임에� 동참하자’가� 두� 번의� 행사에� 참여한� 자원봉사자들과� 참

여자들의� 사명감이� 된다.� 2016년과� 2017년� 1월의� 연안정화행사를� 통해� 수집한� Ocean� Conservancy의� 데이

터카드�결과(쓰레기�기원분류와�비율)는� 다음과�같았다.

하롱� 만� 정화� 캠페인의� 노력은� 하롱� 만� 시민연대를� 통해� 폴리스티렌의� 사용을� 금지하고� 대체가능한� 친환경적�

제품� 사용을� 독려하는� 것이다.� 연안정화� 진행이� 가속화되면서,� GreenHub는� 연안정화활동증진,� 해양쓰레기� 모

니터링,� 쓰레기� 문제해결을� 위해� 지역사회를� 독려하는� 목적으로� 청년� 자원봉사자들간의� 네트워크를� �조직했다.�

이� 네트워크는�하롱�만� 환경보호와�베트남�해양쓰레기관리를�하고�있다.

�

GreenHub는� 하롱� 만과� 하롱� 만� 주변� 사업,� 이해관계자,� 자원봉사자가� 3개월에� 한번� 씩� 정화사업을� 실시하도

록�하고�있으며�자원봉사자들이�임무를�수행하도록�독려하고�있다.

하롱만과�하롱만�주변�정화사업�결과� 및� 사진(출처:GreenHub)



5.� 중국과�영국의�연안정화결과�비교
Caoyuan

Research� Assistant,� Renduocean

caoyuan@renduocean.org

박신영�번역

흥미로운�두� 국가간의�연안정화�결과�비교� 분석

Shanghai� Rendu� Ocean(이하� SRO)와� Marine� Conservation� Society(MCS)는� 각각� 중국과� 영국에서� 2016

년� 국제연안정화� 사업을� 진행했다.� 연안정화는� 2016년� 9월에� 완료하였고� 수집된� 데이터� 결과를� 서로� 공유하

였다.�

영국과� 중국�연안정화� 결과�통계분석은� 연안쓰레기를� 분류하고� 기록하는� 방법을� 이해하는데�도움을� 준다.� 영국

의� 연안정화는� 2016년� 6월과� 9월� 17~18일� 사이에� 수행했고� 중국에서는� 2016년� 9월� 17일과� 27일� 사이에�

수행했다.� 두� 해변� 보네스(Bo'ness)와� 블랙니스(Blackness)가� 영국에서� 연안정화의� 목표장소로� 중� 하나였으며�

중국에서는� 14개� 해안도시의� 해변을� 조사했다.� 영국과� 중국이� 연안정화에� 들인� 시간은� 한� 해변� 당� 1~2시간이

다.� 참여한�자원봉사자�수는�영국이� 2~40명,� 중국은�훨씬�많은� 인원이�참여했다.

영국이� 연안정화� 쓰레기를� 분류하는� 기준은� 재질이다.� 분류는� 8개� 범주로� 분류하였으며,� 플라스틱,� 고무,� 옷,�

종이,� 나무,� 금속,� 유리,� 도자기가� 있다.� 또한� 쓰레기는� 위생용품,� 의료용품,� 입자,� 분변,� 기름,� 추정� 가능한� 쓰

레기,� 기타� 오염쓰레기� 등과� 같은� 130개의� 하위그룹으로� 나누었다.� 중국은� 오션� 컨서번시(Ocean�

Conservancy;� 이하� OC)가� 제공하는� 데이터카드를� 사용하여� 작성하는데,� 연안정화의� 통계분석을� 위해서는� 통

일된� 데이터카드를� 사용하는� 것이� 중요하다.� 중국의� 데이터카드� 분류는� 낚시용품,� 포장용기,� 개인위생용품,� 직

경이� 2.5cm� 이하인�쓰레기�등�6개의� 범주가�있고� 지역적�관심요인에�따라� 56개�하위그룹으로�다시�나뉜다.�

이� 보고서에는� 중국과� 영국의� 국제연안정화행사에서� 수거한� 쓰레기양,� 무게,� 조성을� 제시했다.� 먼저�연안정화의�

기본�정보는�아래에�나타냈다(표� 1).

국가 기간 위치
정화활동�

횟수

참여자�

수

정화한�해

변�길이�

(m)

정화한�해

변�면적�

()

쓰레기�전

체� 수량�

(개)

쓰레기�전

체� 무게�

(kg)

영국

2016.06.12

2016.09.17

2016.09.18

스코틀랜

드
5 66 500 3,500 4,546 89

중국

2016.09.17

~

2016.09.18

12개� 해안

도시
14 5,524 303,806 - 23,356 41,000

표� 1.� 영국과� 중국의�연안정화활동에�대한� 기본정보� (출처:� Renduocea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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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은� 스코틀랜드에서� 5번의� 연안정화를� 실시했다.� 영국의� 정화활동� 규모는� 중국보다� 작으며,� 쓰레기� 수거결

과�또한� 매우� 작다.� 이는� 인구빈도,� 조사해변의� 유형,� 인간활동� 규모에� 영향을� 받는다.� 중국에서� 수거한� 쓰레기�

결과는�조사지점인� 14개� 해안에�따라� 변하게�된다.�

영국과� 중국이� 쓰레기를� 분류한� 방법이�달랐기� 때문에,� 우리는� 각� 결과의� 몇가지� 공통점과� 차이점만을� 분석했

다

그림� 1.� 영국�해변의�쓰레기�조성� (수량에�대한�조성을�나타냄;� 출처:� Renduocean)

그림� 2.� 영국�해변에서�발견된�상위� 10개�쓰레기유형� (수량에�대한�조성을�나타냄;� 출처:� Renduocean)



영국해변에서� 수거한� 쓰레기� 조성을�그림� 1에� 나타내었고,� 상위� 10개� 쓰레기� 유형은� 그림� 2에서� 나타났다.� 영

국� 해변쓰레기의�특징을�아래에�묘사했다.

1.� 유리,� 플라스틱,� 위생용품이�주요�쓰레기이다

유리는� 전체� 쓰레기의� 40.37%이며,� 유리병,� 유리전구,� 다양한� 형태의� 유리조각� 등이� 이에� 속한다.� 플라스틱�

쓰레기는� 55개의� 범주로� 나뉘는데� 전체� 쓰레기� 중� 30.91%이다.� 위생용품은� 면봉,� 타올,� 물티슈� 등� 8개� 항목

으로� 범주화되며� 전체� 쓰레기의� 18.66%를� 차지한다.� 유리,� 플라스틱,� 위생용품� 쓰레기는� 전체� 쓰레기� 중�

89.94%를� 차지하고� 총� 4,088개가� 발견되었다.� 이� 세� 유형의� 쓰레기는� 인간의� 사용빈도가� 높은� 항목이며,� 쉽

게� 분해되지�않아�관리하기�어렵다.

2.� 유리� 조각은�수량으로�따졌을�때�가장� 상위� 쓰레기이다

영국� 5개� 해변� 정화활동을� 통해� 총� 1,835개의� 여러� 형태를� 가진� 유리쓰레기를� 수거했다.� 이는� 인간� 활동이나�

불법투기에� 의해� 주로� 발생한� 쓰레기다.� 유리쓰레기는� 자연적으로� 분해되지도� 않고� 쉽게� 불에� 녹지도� 않기� 때

문에� 처리하기� 힘들다.� 유리쓰레기를� 바로� 정화하지� 않는다면� 인간이나� 동물들에게� 상해를� 입힐� 수� 있다.� 따라

서� 해변을� 정화하여� 쓰레기를� 분류하면서� 발생원을� 줄이고� 해변의� 유리쓰레기를� 제거하도록� 하는� 관리시스템

을�구축하는�것이�중요하다.

3.� 해변에서�무수히�많은� 금속조각이�발견되었다

MCS가� 제공한� 데이터에� 따르면� 길이� 3.5cm의� 나사못� 200개� 이상과� 철사� 100개� 이상이� 해변에서� 발견되었

다.� 이� 수치는� 그림� 2에� 제시한� 영국� 상위� 10개� 쓰레기에� 제시되어야� 할� 수치이나� 제시되지� 않았다.�이유는�

MCS가� 금속조각의� 정확한� 수량을� 확보하지� 못하여� 정확한� 조성을� 알� 수� 없었기� 때문이다.� 우리는� 왜� 해변에�

무수히� 많은� 금속조각이� 있는지에� 대한� 이유를� 설명하고자� 한다.� 첫째로� 대부분의� 금속조각은� 크기가� 작고� 특

별한� 방법� 없이는� 수거하기� 힘들다.� 둘째로� 금속은� 쉽게� 탈� 수는� 있으나� 자연적으로� 분해되지는� 않는다.� 금속

조각은�인간과�동물들에게�상해를�입힐� 수� 있다.� 따라서�해변에�금속조각을�정화하기�위한�체계적인�관리와�동

시에�해변에�금속조각이�유입되는�것을�막기� 위해�발생원을�알아내는�것이�필요하다.�

그림� 3.� 중국�해변에서�발견된�쓰레기의�조성� (수량에�대한�조성을�나타냄;� 출처:� Renduocea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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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� 4.� 중국�해변에서�발견된�상위� 10개�쓰레기유형� (수량에�대한�조성을�나타냄;� 출처:� Renduocean)

중국해변의�해양쓰레기�조성을� 그림� 3에� 나타냈고,� 상위� 10개� 쓰레기� 유형은�그림� 4에서� 나타냈다.� 중국� 해변

쓰레기의�특징이�아래에�묘사돼있다.

1.� 중국해변에는�직경이� 2.5cm�이하인�크기가�작은� 쓰레기가�가장�높은� 비율을�차지한다

직경� 2.5cm� 이하의� 쓰레기는� 폼� 형태의� 플라스틱,� 유리조각,� 플라스틱조각� 등이� 있다.� 총� 11,711개의� 크기가�

작은� 쓰레기가� 올해� 국제연안정화를� 통해� 중국� 12개� 해변에서� 수거되었다.� 이� 유형은� 수거한� 총� 쓰레기� 중�

50.14%를� 차지한다.� 크기가�작은� 쓰레기는� 쉽게�축적되어�쉽게� 정화되지� 않는다.� 유리조각은�보통� 인간� 활동

이나� 불법투기에� 의해� 발생한다.� 폼� 형태의� 플라스틱이나� 플라스틱� 파편은� 주로� 큰� 크기� 플라스틱이� 자연분해

과정이나� 풍화과정을� 거쳐� 만들어진다.� 이는� 크기가� 작아� 수거하기� 어렵고� 조성을� 파악하기도� 어렵다.� 그래서�

이러한�쓰레기는�초기에�처리하고�지금�바로� 해변을�정화하는�것이�중요하다.�

2.� 가정� 플라스틱쓰레기는�해변쓰레기�중� 높은� 비율을�차지한다

가정용� 플라스틱쓰레기는� 중국� 연안� 둑에� 주로� 존재한다.� 담배꽁초,� 플라스틱� 음료수병,� 플라스틱� 병뚜껑이� 전

체� 해변쓰레기의� 35.65%를� 차지한다.� 스티로폼,� 플라스틱� 포장지,� 기름이나� 표백제가� 담긴� 기타� 플라스틱� 병

과� 같은� 플라스틱� 포장용기는� 5.28%를� 차지한다.� 가정용� 플라스틱쓰레기는� 주로� 자연적으로� 분해가� 되지� 않

고� 장기간�환경� 중에� 머물러있는� 폴리스티렌이나�고분자물질로� 이루어져�있다.� 환경� 중� 가정용�플라스틱쓰레기�

대부분은� 하수종말처리과정에서� 미처리된� 플라스틱이다.� 다른� 주� 발생원은� 낚시활동,� 관광활동이다.� 따라서� 해

변을�효율적으로�정화하기�위해서는�상업기관과�폐기물처리기관이�서로�현명하게�협력해야만�한다.

3.� 스티로폼쓰레기가�해변쓰레기�중�높은� 비율을�차지한다

중국� 해변에서�스티로폼쓰레기가� 가장� 높은� 비율을� 차지한다는� 것을� 알� 수� 있었다.� 직경이� 2.5cm� 이하인� 스티

로폼쓰레기� 11,053개를� 수거했다.� 스티로폼쓰레기는� 너무� 작고,� 잘� 부서지며� 쉽게� 이동한다.� 또한� 쉽게� 분해

되지�않고�처리하기도�쉽지�않다.�



두�국가�해변쓰레기의�데이터분석을�통해�몇� 가지�유사성을�발견할�수� 있었다.

1.� 쓰레기의� 발생원을� 보면,� 가정용쓰레기가� 가장� 높은� 비율을� 차지한다.� 따라서� 가정하수종말처리를�강화해야�

할� 필요가�있다.

2.� 쓰레기의� 재질을� 보면,� 플라스틱쓰레기가� 가장� 높은� 비율을� 차지한다.� 건축자재,� 유리,� 옷,� 나무� 등이� 플라

스틱�다음순서로�존재한다.� 이러한�쓰레기항목은�해안풍경과�생태계�및�생물안정성에�악영향을�끼친다.

3.� 쓰레기의� 형태를� 보면,� 파편화된� 작은� 크기의� 쓰레기가� 가장� 높은� 비율을� 차지한다.� 눈에� 잘� 띄고� 쉽게� 정

화할� 수� 있는� 큰� 크기의� 쓰레기와는� 달리,� 작은� 크기의� 쓰레기는� 환경� 중에� 쉽게� 축적되고� 쉽게� 찾아낼� 수도�

없다.� 따라서�파편화된�쓰레기는�해변쓰레기관리와�발생원�제어� 측면에서�가장�큰� 어려움이�따른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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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� 인도양�호주�제도의�플라스틱�쓰레기�위기

Carmen� Riordan

Tangaroa� Blue� Foundation

info@tangaroablue.org

박신영�번역

코코스�킬링�제도와�크리스마스�제도에서의�해양쓰레기�정화활동과�발생원�분석

그림� 1.� 코코스�킬링� 제도와�크리스마스�제도를�나타낸�지도� (출처:� 구글�지도)

호주� Tangaroa� Blue� Foundation은� 해양쓰레기� 제거와�예방에� 대한� 업무를� 담당하는� 기관이다.� 이� 기관은� 호

주� 해양쓰레기� 연합(Australian� Marine� Debris� Initiative;� 이하� AMDI)을� 조직했고,� 이는� 호주의� 연안과� 강�

쓰레기를� 수거하여� 이에� 대한� 데이터를� 제공할� 수� 있는� 자원봉사자,� 지방자치,� 기관들� 간의� 네트워크이다.�

AMDI는� 프로그램을� 지원해줌으로써� 지역사회가� 해양환경을� 잘� 관리하도록� 도와준다.� 80,000명� 이상의� 자원

봉사자들이�호주의� 2,200개의�해안,� 강� 유역,� 섬들을�정화했다.

이� 기관은�유입원에서�쓰레기가�유입되는� 것을�막을� 해결책을� 강구하고� 있다.� 해양환경으로�쓰레기가�유입되는�

것을�방지하는�것처럼�규모가�큰� 변화를�위해�공장� 및� 정부와�연합하고�있다.�



2017년� 3월� Tangaroa� Blue� Foundation의� 자원봉사자들은� Keep� Australia� Beautiful� Council,�

Department� of� Environment� Regulation� WA,� 학교� 학생이� 포함된� 지역� 시민연대와� 연합하여� 호주� 인도양

의� 코코스� 킬링� � � � 제도(Cocos� Keeling� island)와� 크리스마스� 제도(Christmas� island)에서� 정화작업을� 실시했

다.� 참여자들은� 두� 제도의� 해안선을� 정화하였고� 쓰레기� 데이터를� 수집하였다.� 코코스� 킬링� 제도와� 크리스마스�

제도� 모두� 호주의� 영토에� 속해있지만� 호주대륙과� 멀리� 떨어져서� 위치해� 있다.� 크리스마스� 제도는� 인도양에서�

가장� 깊은� 지점인� 자바해구로부터� 솟구쳐� 올라온� 고대화산의� 정상에� 위치한� 제도이며,� 해발� 300미터� 이상의�

평탄한� 지형이다.� 제도의� 한쪽에는� 절벽이� 있다.� 두� 제도에서� 회수된� 쓰레기� 유형은� 공통점과� 차이점이� 공존한

다.

코코스�킬링제도

코코스�킬링제도의� 6장소에서� 207명의�참여자들이� 3,640m의� 해안선을� 조사한�결과,� 2,038kg의� 쓰레기가�수

거되었고�총� 50,326개� 중� 플라스틱봉지는� 254개였다(표� 1).

�쓰레기�항목 전체�개수�(개)
�파편화된�하드플라스틱�조각 12.034
�플라스틱�뚜껑과�병뚜껑 4.323

�샌들 3.729
�고무� 조각 3.676

�스티로폼�포장용기 3.529
�플라스틱�포장용기 3.243
�플라스틱�물병 2.999

�플라스틱�개인�위생용품 1.706
�라이터 1.472

표� 1.� 코코스�킬링� 제도에서�수거한�상위� 9개�쓰레기� (출처:� www.tangaroablue.org)

플라스틱�쓰레기는�해류를�타고� � 전� 세계를�이동한다.� 이� 코코스제도에서�수거된�플라스틱�쓰레기�대부분은�아

시아에서� 해류를� 타고� 온� 것이다.� 플라스틱� 물병� 쓰레기에� 라벨이� 여전히� 부착되어� 있다면� 출처를� 알기� 쉽다.�

수거된� 2,999개의� 물병� 중� 절반만�발생원을�알� 수� 있었고,� 이� 중� 대부분이�아시아와�다른�국가에서�발생된�쓰

레기였다(표� 2).

�플라스틱�물병 전체�개수�(개)
�전체 2,999�

�발생원을�알� 수� 없음 �1,525
�호주 �75
�외국 �1,054

�인도네시아 �410
�중국 �86

표� 2.� 코코스�킬링�제도에서�수거한�플라스틱물병의�발생원� (출처:� www.tangaroablue.or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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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리스마스제도

220kg의� 쓰레기가� 크리스마스� 제도� 55m� 해안선에서� 수거되었고,� 전체� 쓰레기� 중� 샌들이� 488개� 발견되었으

며�폼� 형태의�폴리스티렌은� 2,920개가� 발견되었다.�

코코스� 킬링� 제도와� 크리스마스� 제도에서� 수거한� 쓰레기의�발생원을� 보면,� 두� 제도� 모두� 플라스틱� 물병의�발생

원이� 비슷했다(표� 3).� 크리스마스� 제도에서� 수거한� 총� 1,835개의� 물병쓰레기� 중� 절반이� 발생원을� 확인할� 수�

있었는데�대부분이�아시아와�다른�국가에서�발생된�쓰레기였다.

플라스틱�물병 전체�개수�(개)
전체 1835

�발생원을�알� 수� 없음 916
�호주 10
�외국 909

�인도네시아 172
�중국 66

표� 3.� 크리스마스�제도에서�수거된�플라스틱�물병의�발생원� (출처:� www.tangaroablue.org)

그러나� 크리스마스� 제도에서� 수거된� 폼� 형태의� 폴리스티렌은� 코코스제도에서� 보다�많은� 양이� 수거되었다.� 크리

스마스제도에서는�파편화된�플라스틱이�주요�문제이다.� 플라스틱은�시간이� 지나면서�점점� 더� 작은� 조각으로�분

해되기�때문에�회수하기�어렵고�시간이�많이� 소요된다.

크리스마스� 제도는� 바다거북의� 서식지이다.� 폴리스티렌이� 바다거북에게� 주는� 위해성은� 주요한� 바다거북의� 서식

지인�그레타해변(Greta� Beach)에서� 하룻밤동안� 관찰한�한� 연구에서�확인할� 수� 있다.� 폴리스티렌과� 플라스틱이�

바다거북의� 물갈퀴에� 부착되면� 바다거북은� 스스로� 쓰레기를� 털어낼� 수� 없기� 때문에,� 결국� 둥지를� 만드는� 것을�

포기하는�것이�관찰되었다.�

이� 결과는�바다거북�서식처에서�해양쓰레기�정화를� 계속해야�한다는� 중요성을� 강조한다.� 이는� 바다거북이� 둥지

를� 만들고� 산란하는� 것을� 도와줄� 수� 있다.� 올해� 9~10세� 학생들이� 바다의� 날인� 5월� 19일에� 크리스마스� 제도

의�그레타해변을�청소했다.� 이는�보고서를�통해�소개될�것이며�정화사업도�꾸준히�이루어질�것이다.

우리의� 자원봉사자들은� 해변정화라는� 환상적인� 일을� 하고� 있으며,� 자원봉사자들이� 수행하는�해변정화는� 해변오

염을�해결할�수� 있는�주요� 해결책�중� 하나이다.� 해변의�플라스틱쓰레기는�해양에서�떠다니던�쓰레기가�작게�파

편화된� 것들이다.� 그리고� 바다쓰레기가� 바다새와� 바다거북과� 같은� 해양생물에게� 위협적이라는� 것은� 잘� 알려져�

있다.� 플라스틱의� 소비가� 계속해서� 증가하고� 있기� 때문에,� 해양플라스틱의� 발생원을� 해결하는� 것이� 필요하다.�

쓰레기를�방제하는�것은�치료보다�중요하다.



7.� 지속불가능한�쓰레기�정화처리의�탐구

Nicholas� J.� Mallos

Director,� Trash� Free� Seas,� Ocean� Conservancy

nmallos@oceanconservancy.org

박신영�번역

해양�플라스틱�쓰레기�공급�사슬에�영향을�미치는�관점� 제공

그림� 1.� 크리스마스섬에서�발견된�물병쓰레기� (출처:� Ocean� conservancy)

전�세계�해변과�수로를�통해� 수거된�쓰레기는�적절한�처리방법을�찾고�있으며,� 재활용을�통해�플라스틱과�기타�

쓰레기는� 다시� 사용된다.� 최근� 수거한� 쓰레기� 대부분이� 폐기물처리장에서� 처리되고� 에너지로� 전환되기도� 한다.�

대부분의� 재활용업자들은� 특히� 플라스틱쓰레기가� 생물부착정도,� 분해정도가� 재활용하기에� 적합하지� 않다고� 말

한다.� 가치� 있는� 자원들은� 제한된� 처리절차를� 거치고� 있다.�매년� 많은� 플라스틱이� 국제연안정화(International�

Coastal� Cleanup;� 이하� ICC)� 및� 다른� 정화사업을� 통해� 수거되고,� 수거된� 쓰레기가� 매립지가� 아닌� 다른� 대체

처리과정을�통해�처리되도록�처리방법을�찾는� 것이� 중요하다.� 해양� 플라스틱� 쓰레기는�품질상태가�다양하기�때

문에� 재활용업자가� 재활용하기에� 힘들다.� 그러나� 플라스틱은� 제조회사가� 제조에� 드는� 비용을� 증가,� 재활용처리�

규모를� 확대,� 초기� 플라스틱� 사용을� 감소,� 해양쓰레기� 인식을� 강화,� 대형마트� 회사가� 독특한� 브랜드차별성을�

제공하도록�하면서�유용한�제품으로�변화될�가능성이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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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� 6개월� 동안� Ocean� Conservancy는� 미시간대학교� 경영대학원� 졸업생� 6명(이하� 미시간팀)과� 정화사업을�

통해�수거한� 플라스틱을� 제조� 원료로� 재활용하기� 위한� 사업계획을� 세우기� 위해� 협력했다.� 미시간팀은� ICC활동�

동안� 수거된� 플라스틱� 쓰레기를� 가장� 유용하게� 쓸� 수� 있는� 방법에� 대한�로드맵을� 만들었으며� 이는� 해양쓰레기

를� 줄이자는� 인식을� 증진시키고� 바다로� 유입되는� 플라스틱� 쓰레기를� 줄이는� 것이� 목적이다.� 어떻게� 우리는� 연

구비를�지역� 자원봉사자가� 정화사업을� 하도록�지원하고,� 하천기인� 쓰레기가� 늘어나는� 것을� 기술적으로� 중재하

며,� 바다로�들어가기�전에�플라스틱�쓰레기를�제한하기�위해�효율적으로�사용할�수� 있을까?

미시간팀은�홍콩과� 자메이카에서�현장조사를�위해� 2주� 동안� 머물렀으며,� 국가의� ICC� 코디네이터,� 생태학자,� 자

메이카� 환경단체(Jamaica� Environment� Trust)와� 함께� 일하였다.� 두� 국가에서� 미시간팀은� 지역� 연계단체,� 폐

기물� 운반인,� 정부공무원을� 만났다.� 이들은� 새로운�해양� 플라스틱� 공급� 사슬에� 영향을� 미칠� 수� 있는� 관점들을�

제공했다.

미시간팀은� 올해� 5월� Ocean� Conservancy에� 연구결과와� 권고사항을� 전달했으며,� 우리� Ocean� Conservancy

는� 2017년� 동안� 시험사업을�함께할� 가능성이� 있는� 세계� ICC� 참여자들과� 논의할� 때� 이� 결과를� 이용할� 것이다.�

우리는� 해양� 플라스틱� 문제에� 대한� 인식증진을� 위해� 해양플라스틱� 공급� 사슬의� 효율을� 최적화하고� 있다.� 우리

는�세계적인� 파트너들과� 함께� 일하면서� 환경적으로나� 경제적으로� 지속가능한� 해양� 플라스틱� 공급� 사슬을� 제공

하고,� 해양이�더�잘�보존될�수� 있도록�할� 것이다.



8.� 홍콩을�깨끗이�정화하자!

Julia� Whitney

Event� Manager

ECOZINE,� HK� Cleanup,� Refined� Travellers

julia@ecozine.com

박신영�번역

홍콩�정화�챌린지에�참여하기�위한�세� 가지�방법

그림� 1.�홍콩�연안정화�챌린지�홍보물� (출처:� ECOZINE)

2017년� 제� 17회� 홍콩� 정화� 챌린지는� 지금부터�12월� 1일까지� 진행될� 예정이다.� 5분,� 1시간,� 하루의� 여유가�
있는� 누구나�참여가능하다.� 총� 8,000,000톤� 이상의�플라스틱이�매년�바다로�유입된다.� 많은� 과학자들이� 2050
년에는�바다에�물고기보다�플라스틱이�더� 많을�것이라고�말한다.

해양쓰레기를�위해�무언가를�하는�것이� 어떨까?� 무언가를�하면서�즐거워진다

제� 17회� 홍콩� 정화� 챌린지는� 지금부터� 2017년� 12월� 1일까지� 열리며,� 지금이� 참여하기에�가장� 적절한� 시기이
다.� 2000년� 이후로� 시민단체� ‘홍콩� 클린업’은� 25,000개의� 단체와� 함께� 거의� 50만� 명의� 사람들을� 동원하여�
100,000,000톤의� 쓰레기를� 수거했다.� 많은� 시민단체가� 정화에� 힘쓰고� 있고,� 사람들이� 정화활동을� 해내도록�
격려하고� 이웃들을� 변화시키고� 있다.� 또한� 지역� 환경을� 개선하기� 위해� 다른� 단체들과� 힘을� 합쳐� 운영하고� 있
다.

그러나� 이는� 단지� 시작일� 뿐이다.� 우리는� 우리� 모두가� 홍콩의� 해안,� 기찻길,� 도로,� 공공장소에서� 벗어나� ‘그들
이�살고�있는� 장소를�사랑하기’를� 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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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� 우리는� 홍콩시민들,� 가족들,� 자원봉사자,� 지역의회,� 사업,� 학교에게� 정화사업의� 참여를� 독려하고� 있다.� 우

리는� '홍콩을�쓰레기로부터�지키자'는�목표를�위해�많은� 노력중이다.�

우리가� 이� 목표를� 성공한다면,� 홍콩인구의� 5%가� 관심을� 가질� 것이다.� 이는� 우리가� 이유� 없이� 생각한� 수치가�

아니다.� 이� 인원은�정화를�위한�변화를�유지하고�행동을�계속할�수�있는� 인원이다.

너는�국가들이�정화활동을�잘�할�수�있도록�도움을�주는� 사람이�되고� 싶다고�생각하니?

몇� 년에� 걸친� 홍콩클린업� 챌린지는� 해양단체와� 이해관계자들(사업가,� 정부,� 학회,� 국제기관,� NGO)을� 하나로�

만들어주고,� 쓰레기에�대한�해결책은�챌린지�결과를�기반으로�한다.

이� 프로그램은� 자선파트너� Ocean� Conservancy와의� 협의를� 통해� 발전을� 거듭하고� 있다.� 우리� 단체가� 공식적

인� 홍콩� 코디네이터로� 있는� 세계연안정화행사는� 매년� 세계에서� 가장� 많은� 자원봉사자(백만� 명)가� 참여하는� 행

사이다.�

홍콩� 정화를� 통해� 수집한� 데이터를� 통해� 세계� 쓰레기� 색인(Global� Trash� Index)과�어떤� 쓰레기� 유형이� 해양에�

버려지는지에�대한�세계�보고서를�편찬하고,� 이를� 통해�해양에�유입되는�쓰레기를�막을�수�있다.

홍콩정화�챌린지에�참여할�수� 있는�세� 가지� 방법이�있다.

1.� 홍콩� 정화�챌린지�후원하기

개인과� 회사는� 시민연합� ‘홍콩클린업’을� 후원하여� 자원봉사자들이� 건강한� 환경을� 만들� 수� 있도록� 도와줄� 수� 있

다.

후원을�통해� 회사는�아래에�제시한�이익을�얻을� 수� 있다.�

-� 뚜렷하고�가치�있는� 이유를�가지고�연합을�결성

-� 회사가�홍콩에서�선택의�주인이�될� 수� 있음

-� 홍콩�정화� 봉사활동에�대한�시장�확대

-� 후원을�통해� 자원봉사자들로부터�기업이미지�전환

-� 회사�직원들이�정화활동이라는�재밌고�가족친화적인�행사에�관심을�가질�수�있도록�도움

-� 관리가�잘� 된� 정화활동�참여�기회�등

2,� 우리� 시민단체를�위해�정화행사를�조직하고�관리하는�직원�지원하기

당신이� 정화활동에� 참여하고� 있지� 않다면,� 당신은� 우리� 시민단체의� 직원으로� 참여하여� 정화행사를� 관리할� 수�

있다.� 우리� 시민단체는� 요구에� 맞춘� 정화활동을� 조직하고� 관리한다.� 관리비용은� 단체의� 규모에� 따라� 다르게� 지

원될�것이다.�

다음과�같은� 과정에�따라� 참여할�수� 있다.

-� 챌린지�등록서류�작성�및� 신청

-� 해안/국가/도시�중�선택� 조언

-� 참여자들을�모을�수� 있는� 지지기반�제공

-� 사전교육�및� 정화연습�계획

-� 모든�정화� 데이터결과와�조사물품�제공

-� 2017년� 챌린지�시상식에서�상을�받을�기회제공

-� 대신하여�데이터수집�및�데이터제출을�지원

-� 2017년� 정화� 챌린지�보고서에�포함될�기회제공



3.� 정화� 챌린지�참여를�위해� 팀� 등록하기

함께�팀을�만들어서�정화할�시간과�장소를�잡은� 후� 등록하자.� 다음과�같은�항목을�제공받을�수� 있다.

-� 팀� 등록�후� 2017년� 정화�챌린지에�참여

-� 2017년� 챌린지�시상식에서�금,� 은,� 동상을�받을�기회를�제공

-� 정화활동에�대한�안내,� 주의사항,� 조사물품�제공

-� 매달�정화활동을�어떻게�하는지�세미나�개최

-� 쓰나미(Tsunami)라는�브랜드에서�만든�홍콩정화�티셔츠�제공

-� 재사용이�가능한�물병� 제공

-� ‘해양쓰레기를�줄이기�위한� 10가지�방법’을� 나타낸�포스터�제공

-� 홍콩정화�티셔츠와�기념물품의�할인기회�제공

-� 2017년� 정화� 챌린지�보고서와�홈페이지에�팀� 이름�기재기회�제공

그림� 2.� 홍콩� 연안정화�챌린지에�참여한�자원봉사자�단체사진� (출처:� ECOZIN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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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CSIRO와�함께한�플라스틱�오염�조사�교육�워크숍

2017년� 7월� 17일

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박신영

psy92@gmail.com

전�세계� 플라스틱�현존량�파악을�위한�프로젝트�참여자�교육�실시.

우리� OSEAN연구팀은� 호주� 연방� 과학산업연구기구(Australia’s� national� science� agency;� 이하� CSIRO)와� 플라

스틱� 오염� 조사를� 위한� 교육� 워크숍을� 개최했다.� 이� 프로젝트는� 플라스틱의� 육상현존량과� 해양으로� 흘러가는� 육

상기인� 플라스틱�쓰레기� 현존량�이해를�위한� 연구이다.� 올해부터�시작하게� 된� 이� 연구는�전� 세계� 국가에서� 유입

되는�플라스틱�쓰레기양을�추정하는� 것을� 목표로�하고� 있다.� 우리는� 이� 연구를� 통해� 아시아�국가를�중심으로�바

다로�유입되는�플라스틱�오염에�가장� 큰� 기여를�하고� 있는� 상위� 20개국을�선정할�것이다.

교육� 워크숍은� CSIRO의� 교육아래� 한국� 통영에서� 3일간� 실시하였으며� 각� 국가의� 조사지역을� 설정하고� 플라스틱

오염을� 조사하기� 위한� 기술을� 배웠다.� 참여국은� 한국(OSEAN),� 방글라데시(Kewkradong� Bangladesh),� 베트남

(Center� for� Supporting� Green� Development� Green� Hub),� 대만(Society� of� Wildness),� 중국(Shanghai�

Rendu� Ocean)이� 참여하였다.�

본� 프로젝트의� 목표는� 현재� 해양으로� 유입되는� 플라스틱� 양을� 추정하고� 미래� 현존량을� 예측할� 수� 있는� 통계적

으로� 견고한� 데이터를� 생산하는� 것이다.� 이� 프로젝트는� 육상,� 강,� 해안,� 해양에서의� 플라스틱� 양을� 알아내고,� 플

라스틱의� 기원을� 규명하고� 해양으로� 유입되는� 통로를� 알아� 낼� 것이다.� 샘플링은� 프로젝트의� 파트너들과� 확립한�

견고한�실험설계를�통해�이루어질�것이다.�

통영시�하구� 배수로에서에서�샘플링을�실시한�결과,� 통영시�앞바다는� 당� 5,405,300개의� 플라스틱이�존재하

는�것을�알� 수� 있었다.�

통영시� 앞바다에� 존재하는� 플라스틱� 추정치는� 대양환류에서� 보고된� 플라스틱� 수치보다� 10배� 많은� 수치이다.� 플

라스틱� 입자� 대부분이� 어업환경으로부터� 발생하였으며,� 특히� 플라스틱� 부표가� 대부분이었다.� 이� 결과는� 지역적�

활동과�세계적인�문제에�서로� 분명한�연결고리가�있다는�것을� 말해준다.

본� 연구는�각� 국가의� 지역단체와� 협력하여�능력개발과� 조정을�서로� 제공하는� 협력모델을� 기초로�한다.� CSIRO는�

본� 연구의� 전세계� 참여국들이� 표준화된� 샘플링� 방법을� 사용하여� 샘플링� 장소,� 데이터� 분석,� 개인� 및� 국가규모의�

쓰레기� 사용량을� 올바르게� 규명하도록� 도와주고� 있다.� OSEAN은� 아시아�참여국들�간의�네트워크를� 통해� 아시아�

국가를� 기준으로�하여�연구가� 올바르게�진행될� 수� 있도록� 관리자�역할을�하게� 될� 것이다.� 이� 프로젝트에�참여하

고� 싶다면� 협력기관으로� 가입할� 수� 있고,� OSEAN의� Sunwook� Hong(www.osean.net)이나� CSIRO의� Denise�

Hardesty(www.csiro.au)를�통해� 연구방법에�대해�배울� 수� 있다.



그림� 1.� 워크숍�실내교육�및�단체사진� (출처:� OSEAN)

그림� 2.� 해변과� 육지조사�방법론�교육�(출처:� OSEAN)

그림3.� 만타트롤을�이용한�부유쓰레기�샘플링�교육�(출처:� OSEA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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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� 4.� 만타트롤을�이용해�수거한�부유쓰레기�카운팅� (출처:� OSEAN)



2.� ‘김양식�친환경�맞춤형�부표개발�협의회’� 참석�

2017년� 7월� 19일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부설�한국� 해양쓰레기�연구소장�이종명�

sachfem@nate.com

전남�어업인,� 업체� 등� 대상�스티로폼�부표�해양쓰레기�오염�문제점�강의

홍선욱�대표�강의� 모습(사진:� OSEAN)

‘김양식� 친환경� 맞춤형� 부표개발� 협의회(이하,� 협의회)’가� 2017년� 7월� 14일� 전남� 해양수산과학원� 강진지원에서�

열렸습니다.� 협의회에는� 전라남도� 등� 지자체� 양식� 담당� 공무원,� 친환경부표� 생산업체� 관계자,� 양식� 어업인� 등�

50여� 명이� 참가했습니다.� 정부에서는� 양식용� 스티로폼� 부표� 쓰레기� 문제� 해결을� 위해� 친환경� 부표� 보급� 사업을�

진행하고�있습니다.� 그러나�아직까지�김� 양식에�쓸� 수� 있는� 적당한� 친환경�부표가�개발되어�있지�않은� 상황입니

다.� 이날� 협의회는�정부의� 정책� 방향� 소개,� 부표� 생산� 업체들의� 친환경�부표� 제품� 소개� 및� 어업인�의견� 청취� 등

의�순서로�진행되었습니다.

(사)동아시아� 바다공동체� 오션(OSEAN)에서는� 홍선욱� 대표가� 참석하여� 양식용� 스티로폼� 부표� 쓰레기로� 인한� 오

염� 실태에� 대해서� 강의했습니다.� 홍선욱� 대표는� 우리나라의� 양식업종별� 스티로폼� 사용� 실태,� 스티로폼� 부표로�

인한� 해양� 오염� 현황과� 문제점,� 스티로폼�쓰레기�문제� 해결을� 위해� 어업인의�실천�과제� 등에� 대해� 발표하였습니

다.�



최근활동_30

최근활동

업체별�친환경�부표� 설명�및�질의�응답(사진:� OSEAN)



기고

1.� G20� 해양쓰레기�실행계획과�우리나라의�과제

2017년� 7월� 18일

한국해양수산개발원�부연구위원�김경신

kskim@kmi.re.kr

G20� 정상회담에서�해양쓰레기�대응�실행계획이�발표되었다.� 한국해양수산개발원�김경신�부연구위원이�행동계획

의�주요내용과�의미,� 그리고�우리나라가�마주한�과제에�대한� 글을� 보내왔다.� -� 편집자�주

2017� G20� 정상회담�선언문

올� 7월� G20� 정상회담이�정상회담� 선언문과�여러�합의� 문서를� 채택하며�폐막되었다.� 이번� G20� 회의는�미국의�

기후변화협약� 탈퇴와� 보호무역주의� 강화,� 정상회담� 직전에� 불거진� 북한� 문제,� 아프리카� 국가의� 지속가능한� 개

발�등� 굵직한�현안이�논의되는�만큼�이전의�회의에�비해�언론의�관심이�독일로�집중되었다.

이번� G20� 회의에서는� 다른� 현안에� 비해� 많은� 관심을� 받지� 못했지만� 해양쓰레기� 분야에도� 큰� 진전이� 있었다.�

G20� 차원에서� 해양쓰레기� 문제� 해결을� 위한� ‘G20� 해양쓰레기� 실행계획(G20� Action� Plan� on� Marine�

Litter)’이� 채택되었다.� 이� 계획은� 금년� G20� 의장국인� 독일� 주도로� 추진,� 해양� 플라스틱� 쓰레기� 및� 미세� 플라

스틱을� 포함한� 해양쓰레기가� 인류� 건강과� 지구� 환경에� 미치는� 문제� 해결을� 위해� 국제� 사회의� 공조� 필요성과�

선진국의�선제적�대처가�요구됨에�따라� G20� 차원의�본격적인�대응을�선언한�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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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쓰레기�실행계획�정상회담�선언문에�포함�

G20� 해양쓰레기� 실행계획은� 추진�배경,� 이행� 체계,� 정책� 방안과� 실천� 과제,� 이행� 공유� 및� 확산을�담당할� 정보�

관리� 및� 네트워크로� 구성되어� 있다.� 당초� ‘정상회담� 선언문(G20� Leader’s� Declaration)’� 내� 합의문서(Agreed�

Documents)로� 단순� 표시될� 것이라는� 예상과� 달리,� 지속가능한� 생활� 개선의� 일환으로� 기후변화나� 에너지,� 여

성의� 권한� 신장� 등과� 함께� 본문에서� 다루어지고� 합의문서에� 기재되었다.� 정상회담� 선언문에는� “The� G20�

Marine� Litter� Action� Plan� seeks� to� prevent� and� reduce� marine� litter,� including� by� considering� its�

socio-economic� aspects(G20� 해양쓰레기� 실행계획은� 사회경제적� 영향을� 반영하여� 해양쓰레기� 저감과� 예방을�

목표로� 추진.”)으로� 적시되어� 향후� 해양쓰레기의� 관리� 방향이‘영향’중심으로� 변화되어야� 한다는� 점을� 명확히� 선

언했다.

해양쓰레기�문제는�개별� 국가의�노력이나�하나의�해법으로는�대응이�어렵기�때문에�여러� 국가와�지역,� 국제� 및�

다자간� 협력체,� 정부부처,� 민간,� 시민단체� 등� 다양한� 이해관계자의� 공동� 참여와� 여러� 정책들의� 복합적인� 적용

이� 요구된다는� 인식에� 기초하여� 실행계획이� 마련되었다.� 회원국은� 실행계획에서� 제시하고� 있는� 7가지� 정책� 방

향� 및� 41개� 실천과제를� 해당� 국가의� 여건에� 따라� 추진하게� 되는데,� 2025년까지� 해양쓰레기와� 영향을� 현저하

게�저감하고�예방하는�책임을�이행하게�된다.� 또한� 실행계획의�구체적인�이행과�성과� 등을�확인하고�이를�공유

하는�글로벌�이행성과�네트워크(Global� Network� of� the� Committed,� GNC)를� 운영하도록�했다.

유엔환경계획�등� 실행계획�채택�환영�

G20� 회의에�대한� 평가가�언론을�통해� 속속� 발표되고�있다.� 유엔환경계획�사무총장(UNEP� executive� director)

인� Erik� Solheim는� “G20� 해양쓰레기� 실행계획은� ‘오염� 없는� 지구’를� 향해� 전진� 한다(The� G20� Marine� Litter�

Action� Plan� moves� towards� a� "pollution� free� planet).”로� 평가했는데,� 이번� G20� 실행계획에� 기대하는� 의

미가� 그� 만큼� 크다는� 점을� 부각한� 것으로� 보인다.� 한편,� 세계� 플라스틱� 위원회(World� Plastics� Council:� 이하�

WPC)가� 이번� G20� 회의에서� 채택된� 해양쓰레기� 실행계획을� 환영한다는� 입장을� 발표했다.� WPC는� 아시아,� 중

동,� 아메리카,� 유럽의� 플라스틱� 주요� 제조사들로� 구성되어� 있는� 생산자� 단체이다.� 플라스틱� 제조사들은� G20의�

이번� 합의에� 동의하면서� 증가하는� 경제� 발전에� 비해� 지속가능한� 통합� 폐기물� 관리� 기반시설은� 부족하다는� 점

을� 지적하고� 있다.� 육상� 폐기물의� 해양� 유입� 방지를� 위해서는� 육상� 폐기물� 수거와� 처분� 시설에� 대한� 투자,� 기

반시설에� 대한� 접근� 촉진이� 필요하다는� 의견을� 제시했습니다.� 또한� 플라스틱� 산업계는� G20과� 지식과� 전문성

을� 공유하기를� 기대한다는� 입장을� 밝혔다.� 세계자연기금(World� Wildlife� Fund)은� 실행계획의� 이행을� 위해� 일

정과�책임,� 재원� 등�구체적인�조치를�명확하게�정의하여�차기�정상들이�해양�오염에�지속적으로�관심을�가지도

록�촉구하였다.�

우리나라의�과제

우리나라는� 해양쓰레기� 관리� 기본계획� 등을� 통해� 관련� 대응� 정책을� 추진해� 오고� 있으므로,� 이번� G20� 실행계

획� 이행에� 큰� 어려움은� 없을� 것으로� 판단된다.� 다만,� 실천과제� 이행관리� 조직� 구성,� 실천과제� 이행� 점검,� 이행�

결과와�성과에�대한� 정보� 관리� 등� 이행� 기반을�마련해야�한다.� 이행� 및� 성과� 등을� 관리하는� GNC의� 참여는�회

원국의� 자발적인� 의사로�결정되므로� 국내� 실행기관� 지정�및� 제공� 정보의�수준,� 정보의� 표준화,� 이행� 자료의� 취

합과� 정보� 공개� 범위,� 국내� 관련� 자료의� 정보화� 가능� 여부� 등을� 면밀히� 검토하여� 참여� 여부와� 시기를� 결정할�

필요가�있다.



G20� 실행계획을� 계기로� 향후� 우리� 정부는� 해양쓰레기에� 대한� 보다� 엄격한� 관리와� 효과적인� 대응이� 필요할� 것

으로� 보인다.� 현재� 우리나라는� 해양쓰레기의� 발생원에� 따라� 환경부,� 해양수산부로� 관리체계가� 이원화되어� 있는

데,� 식품의약품안전처의� 미세� 플라스틱,� 환경부의� 폐기물� 관리� 및� 재활용,� 육상� 및� 해상기인� 해양쓰레기� 영향,�

플라스틱� 사용� 규제� 등의� 정책을� 해양쓰레기� 관리� 범주에� 포함하고� 여러� 부처의� 관련� 업무를� 통합‧조정하는‘거
버넌스�정비와�확대’개편이�요구된다.

또한� 기존에� 추진하고� 있는� 정책과� 과제에� 대해서도� G20� 실행계획과� 최근� 국제사회� 이슈를� 반영하여� 보완,�

강화해� 나갈� 필요가� 있다.� 플라스틱과� 일회용� 플라스틱� 등� 플라스틱� 쓰레기� 발생� 저감,� 미세� 플라스틱의� 영향

을� 받는� 수산� 식품에� 대한� 조사‧연구� 등� 미세� 플라스틱� 대응,� 폐어구� 등� 어업기인� 폐기물의� 재활용� 정책� 강화
와� 기술개발� 투자� 확대,� 해양쓰레기� 전문� 인력� 양성,� 기존� 교육과� 홍보의� 질적� 개선,� 국내� 해양쓰레기� 관련� 지

식� 정보�플랫폼�운영�등이� 요구된다.

국내�이행� 결과� 평가하고�공개

G20은� 정상회담과� 합의문서에서� 채택된� 사안들에� 대해서는� 매년� 국가별로� 이행을� 평가하여� 그� 결과를� 공개하

고� 있다.� G20에서� 해양쓰레기에� 대한� 이행� 지표에� 대한� 논의가� 곧� 이루어질� 것으로� 보여� 지는데,� 이에� 대한�

대응도� 필요하다.� 이번� G20의� 실행계획은� 향후� 국제기구나� 다자간� 협력체에서� 해양쓰레기� 문제에� 대한� 대응

과� 공조� 노력을� 촉진할� 것으로� 예상된다.� UNEP� 차원에서� 진행되고� 있는� 해양쓰레기� 문제에� 대한� 새로운� 국제�

규범�체계의�설립�대한� 논의도�한�층�탄력을�받을�전망이다.�

G20� 실행계획의� 국내� 이행도� 큰� 중요한� 현안이지만,� 단순한� 과제� 이행� 방식의� 접근� 방법은� 바람직하지� 않다.�

G20의� 이번� 실행계획을� 포함하여� 보다� 큰� 틀에서� 해양쓰레기� 문제� 해결을� 위해� 국제사회의� 논의� 수준에� 부합

하도록� 해양쓰레기� 관리� 체계를� 개편하는� 방향으로� 문제를� 풀어가야� 한다.� 이를� 위해서는� 무엇보다도� 관련� 이

해관계자와� 전문가,� 정부� 담당자,� 시민사회� 등이� 머리를� 맞대어� 가장� 합리적인� 방안을� 모색하는� 자리를� 마련하

는�것이�시급하다.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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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해양순환의�변화가�미세플라스틱�분포에�미치는�영향

2017년� 6월� 29일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박신영

psy92korea@gmail.com

오션�제257회� 정기� 세미나에서는� ‘해양순환의�변화가�미세플라스틱�분포에�미치는�영향’에� 대한�논문을�다뤘다.

<원문>

Welden,� N.� A.C.,� Lusher,� A.� L.,� 2017.�Impacts� of� changing� ocean� circulation� on� the� distribution� of�

marine� microplastic� litter.� Intergrated� Environmental� Assessment� and� Management.� 13,� 483-487.

<요약>

해양� 플라스틱� 오염은� 최근� 주요� 과학적인� 쟁점이며,� 플라스틱의� 분포에� 관심을� 가지며,� 이러한� 플라스틱� 오염

은� 생태계에� 영향을� 미친다.� 최근� 해양환경에� 방출된� 쓰레기�추정치는� 2025년까지� 2억� 5천만� 톤에� 달할� 것이

라고� 예측했으며,� 플라스틱� 쓰레기가� 해양에� 미치는� 영향력이� 증가하고� 있다.� 5mm보다� 크기가� 작은� 미세플라

스틱의� 분포에� 대한� 염려는� 증가되고� 있는데,� 이는� 해양쓰레기의� 비율이� 증가하고� 있기� 때문이다.� 또한� 해양�

미세플라스틱은� 해양�서식처에서�살고�있는� 생물들과�상호작용을�하기도�한다.� 지역� 내� 미세플라스틱의�분포는�

지역� 내� 쓰레기의�유입�규모와�그� 지역의�우세한�환경조건�사이의�복잡한�상호교환에�의존한다.� 결과적으로�미

세플라스틱의� 분포는� 매우� 다양하게� 나타난다.� 그� 동안� 해양순환� 모델은� 플라스틱� 분포를� 예측해왔지만,� 최근�

기후� 변화를�유발하는�해양순환의�패턴과�기상� 시스템이�변동하는�것에�대해� 고려하지�않고�있다.� 이� 연구에서�

우리는�세계적인�기후변화가�해양�플라스틱오염의�양과�분포에�미치는�잠재적인�영향에�대해� 논의하였다.

<토론한�내용>

1.� 플라스틱�쓰레기의�세분화-크기�정의

이� 논문의� 저자는� 서론부분에� 플라스틱� 쓰레기의� 하위범주로� 미세플라스틱(Microplastic)과� 대형플라스틱

(Macroplastic)만을� 언급했다.� 중형플라스틱(Mesoplastic)의� 언급을� 하지� 않았기� 때문에� 직경의� 크기가� 5mm

보다�작은�플라스틱을�미세플라스틱,� 5mm보다�큰�플라스틱을�대형플라스틱으로�정의하였다.

일반적으로� 플라스틱� 쓰레기는� 25mm보다� 큰� 크기의� 대형플라스틱,� 5~25mm� 크기의� 중형플라스틱,� 5mm보

다�작은�크기의�미세플라스틱으로�나뉘어�모니터링�되고�있다.

2.� 해양� 플라스틱�쓰레기�현존량�추정을�위한�여러가지�모델�인용

이�논문의�저자는�라그랑주의(Lagrangian)� 추정�모델인� NEMO,� MEDSLIK-2,� PELETS-2D이�해양� 플라스틱�쓰

레기� 양을� 추정한� 사례를� 언급하였다.� NEMO는� 지중해에서의� 플라스틱� 입자의� 유동을� 예측하여� 해양쓰레기의�

초기� 분포를�추정하였고,� MEDSLIK-2는� 아드리아해의� 플라스틱� 쓰레기� 유동을� 예측하여� 매년�방출되는� 쓰레기�

양을� 약� 10,000톤일� 것이라고� 추정하였다.� PELETS-2D는� 여러� 위치에서� 90일� 간의� 쓰레기� 궤적을� 추정하였

는데,� 기류가�플라스틱�쓰레기�분포에�막대한�영향을�미친다는�것을�발견하였다.

현재�본� 연구에서�언급된�모델뿐만�아니라�매우� 다양한�모델들이�현존량�추정에�이용되고�있다.� 해양의�규모가�

매우� 크고� 직접적인� 양을� 관찰하기에는� 큰� 어려움이� 따른다는� 것을� 감안할� 때� 이러한� 모델의� 사용은� 우리에게

도� 매우� 중요하다.� 그러나� 최근� 지구온난화� 등으로� 해양순환� 뿐만� 아니라� 지구순환과정이� 급변하고� 있는� 것을�

미루어�볼�때,� 이러한�현존량�추정�모델도�계속�보완되어야�할� 것이다.�



그림1.�해양환경에서�플라스틱과�미세플라스틱의�분포에�영향을�주는� 요인(Welden� et� al.,� 2017에서�수정)

그림2.�기후변화가�해양환경에�미치는�예상효과�및�여러� 인자의�변동이�플라스틱�유입,� 분포,� 축적에�

미치는�잠재적인�영향에�관한�계통도(Welden� et� al.,� 2017에서�수정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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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� 논문의� 저자는� 해양순환의� 변화가� 미세플라스틱� 분포에� 미치는� 영향을� 기술하면서� 이에� 대한� 이해를� 돕는�

그림을�제시하였다.

그림1은� 플라스틱� 쓰레기가� 다양한� 요인들을� 통해� 해양환경� 내를� 이동할� 수� 있다는� 것을� 한� 눈에� 나타내었다.�

해양환경�내�존재하는�플라스틱�쓰레기�추정치를�예상할�때� 이러한�요인들을�모두�감안하여야�할� 것이다.

그림2는� 기후변동으로�인한�날씨나�온도변화가�해양환경�내� 플라스틱�유입,� 분포,� 축적에�미칠� 수� 있는� 잠재적

인� 영향을� 나타낸� 계통도이다.� 19세기� 이후로� 지구의� 기온은� 매년� 0.6도씩� 꾸준히� 증가하고� 있으며,� 이� 기온

의�증가는�여러� 지구순환의�변동으로�이어질�수� 있다는�것을� 이� 그림을�통해� 확인할� 수� 있다.� 눈에� 띄는� 점은�

기온의� 증가가�해수의� 밀도를� 감소시키기도�하고�증가시키기도� 하여�결국은� 해양� 내� 잔존하는�플라스틱� 쓰레기

의�양을�증가시킨다는�것이다.

한편� 이� 그림은� 지구온난화가� 유발할� 수� 있는� 여러� 사례들을� 잘� 기술해� 놓기도� 했지만,� 요인들� 간의� 수평적인�

관계만을�자세히�기술했을�뿐� 수직적인�관계는�언급하지�않았다는�아쉬운�점이� 있었다.



2.� 전세계의�강에서�바다로�들어오는�플라스틱

2017년� 6월� 29일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부설�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�이종명�

sachfem@nate.com

유역인구,� 폐기물�발생량,� 유출수량�등으로�하천을�통한� 플라스틱�쓰레기�해양� 유입량�추정

<원문>�

Lebreton,� L.C.M.,� van� der� Zwet,� J.,� Damsteeg,� J.-W.,� Slat,� B.,� Andrady,� A.,� Reisser,� J.,� 2017.� River�

plastic� emissions� to� the� world’s� oceans.� Nature� Communications� 8,� 15611.�

doi:10.1038/ncomms15611

<요약문�번역>

바다로� 들어온� 플라스틱이� 중요한� 우려거리가� 되었다.� 플라스틱� 해양쓰레기는� 잘� 분해되지� 않고,� 해양� 생물은�

물론이고�궁극적으로는�인간의�건강에까지�부정적�영향을�줄� 수� 있기� 때문이다.� 이� 문제에�대응하는�전략을�만

들기�위해서는�플라스틱� 해양쓰레기의�발생원과� 양에�대해서�공간적� 시간적�변동까지�감안하여� 파악해야�한다.�

이� 연구에서� 우리는� 폐기물�관리,� 인구� 밀도,� 수문학적� 정보�등을� 활용하여� 해양� 플라스틱의�하천� 유입량�추정�

모형을� 제시했다.� 우리의� 모형은� 문헌들에서� 보고된� 측정� 결과를� 통해� 보정한� 것이다.� 우리는� 전세계적으로�

1.15� ~� 2.41� 백만톤의�플라스틱�쓰레기가�매년�하천을�통해� 바다로�들어가고�있는�것으로�추정했다.� 그� 중� 5

월에서� 8월� 사이의� 유입량이� 74%를� 차지한다.� 배출량� 상위� 20개의� 하천은� 대부분� 아시아� 지역에� 있는데,� 전

세계� 유입량의� 67%에� 이른다.� 이� 연구의� 발견들은� 해양� 플라스틱� 물질� 수지� 계산,� 미래� 플라스틱� 쓰레기� 모

니터링�및� 대응� 전략�우선순위�식별�등에� 필요한�기초� 정보를�제공한다.�

▲�하천�플라스틱�유출량�추정�모형(Lebreton� et� al.� (2017)에서� 수정)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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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토의한�내용>

1.� 기존� Jambeck� 등의�연구와�비교�

이� 연구의� 하천� 플라스틱� 유입량� 추정치는� 기존� Jambeck� 등이� 사이언스에� 발표한� 논문의� 추정치인� 4.8� ~�

12.7� 백만톤/년의� 1/3~1/6� 정도� 수준이다.� 이는� 육상기인� 플라스틱� 해양쓰레기� 유입량� 중� 하천을� 통한� 유입

량의� 비율이라고� 할� 수� 있으며,� 상당히� 그럴듯한� 수준이다.� 물론,� 이� 연구에서� 사용한� 유역� 내� 미관리� 플라스

틱� 폐기물� 발생량� 추정� 방법이� 기존� Jambeck� 등의� 연구를� 준용한� 것이기� 때문에� 두� 연구� 결과� 사이에� 큰� 차

이가�없는� 것은�당연하다.�

대신,� 이� 연구에서는� 미관리� 플라스틱� 중� 하천을� 통해� 바다로� 유입되는� 것의� 비율을� 기존� 문헌에서� 보고된� 수

치를�회귀분석으로�역산했다.� Jambeck� 등의� 연구에서는� 15~40�%를�적용한�것과� 차이가�있다.�

2.� 공개된�기초� 자료의�우리나라�적용

이�연구에서는�전세계� 40,760� 개� 하천� 유역의� 정보를� 활용하여� 플라스틱�유입량을�계산했다.� 그리고,� 각� 하천

별� 미관리� 플라스틱� 폐기물� 발생량,� 유역면적,� 월별� 유출수량� 및� 최종� 계산된� 플라스틱� 배출량(최소,� 중간,� 최

대)� 등을� 공개하고� 있다.� 지리정보(GIS)� 프로그램을� 이용하여� 직접� 이들� 자료를� 열어보고� 필요한� 계산을� 해볼�

수� 있다.� 즉,� 우리나라� 혹은� 특정� 지역의� 하천별� 플라스틱� 해양� 유입량을� 직접� 확인할� 수� 있다는� 말이다.� 우리

나라는�약� 500여개의�하천별�정보가�포함되어�있다.� ��



3.� 여러�나라에서�판매되는�소금속의�미세플라스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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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� 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이종수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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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� 259회� 오션� 정기� 세미나에서� 여러� 나라에서� 판매되고� 있는� 소금속의� 미세플라스틱을� 다룬� 논문을� 읽고� 토론

하였습니다.

<원문>

Ali� Karami,� Abolfazl� Golieskardi,� Cheng� Keong� Choo,� Vincent� Larat,� Tamara� S.� Galloway� &Barak�

Salamatinia� (2017)� The� presence� of� microplastics� in� co,,ercial� salts� from� different� countries.� Nature

<요약>�

해수에서의� 미세플라스틱에� 관해서는� 잘� 연구되어져� 있지만� 전� 지구적으로� 인간이� 널리� 소비하는� 상업적� 소금�

속의� 미세플라스틱에� 대해서는� 거의� 알려진� 바가� 없다.� 이� 연구에서는� 8개국에서� 17개� 상표의� 소금을� 구매하

여� 149� ㎛� 보다� 큰� 크기의� 미세플라스틱� 같아� 보이는� 물질들의� 조성을� 분석하였다.� 한� 상표의� 소금에서는� 미

세플라스틱이� 발견되지� 않았고� 나머지� 다른� 상표들의� 소금에서는� 1-10� 개/kg� 의� 미세플라스틱이� 발견되었다.�

전부� 72개의� 미세플라스틱이� 발견되었는데� 그� 중� 41.6%는� 플라스틱� 폴리머였고,� 23.6%는� 색소,� 5.5.%는�

형태를� 알� 수� 없는� 탄소물질,� 29.1%는� 식별할� 수� 없는� 물질이었다.� 평균� 입자� 크기는� 515� ±� 171� ㎛� 이었

다.� 플라스틱� 폴리머의� 40.0%가� 폴리프로필렌이었고,� 33.3%가� 폴리에틸렌이었다.� 형대로� 보면� 63.8%가� 플

라스틱�조각이었고,� 25.6%가�필라멘트,� 10.6%가�필름이었다.� 이� 연구에�따르면�한� 사람이�일년에�소금을�통

해� 섭취하는� 미세플라스틱의� 수는� 최대� 37개로� 건강을� 위협하지� 않는� 무시할� 수� 있는� 수준이었다.� 하지만� 소

금을� 통한� 미세플라스틱의� 건강� 위협을� 더� 잘� 이해하기� 위해서는� 149� ㎛� 이하의� 입자를� 분리할� 수� 있는� 추출�

기준이�개발되어야�한다.

<주요�내용>

1950년대� 이후로� 플라스틱의� 생산은� 급속도로� 증가하여� 2015년에는� 3억� 2천� 만� 톤에� 이르게� 되었다.� 잘못�

관리된� 플라스틱은� 바다로� 가게� 되었고� 플라스틱의� 끊임없는� 쪼개짐은� 미세플라스틱의� 축적을� 가져왔다.� 수중

환경에서의� 미세플라스틱의� 폭� 넓은� 분포는� 널리� 연구되었고� 여러� 연구가� 조개나� 물고기� 같은� 수산물에� 미세

플라스틱이�존재한다는�것을�밝혀내었다.�

하지만� 물로부터� 불가피하게� 오염물을� 함유할� 수� 밖에� 없는� 소금속의� 미세플라스틱에� 대해서는� 밝혀진� 바가�

거의� 없다.� Yang� et� al(2015)는� 중국의� 소금을� 분석하여� 소금� 1kg� 당� 681� 개의� 미세플라스틱을� 발견하였지

만� 이� 연구에서는� 개별� 입자의� 화학적� 분석을� 시행하지� 않았고� 미세플라스틱을� 형태별로� 그룹화하여� 대표� 샘

플을� FTIR로� 분석하였다.� 이� 연구에서는� 8개국에서�팔리는� 17개� 상표의� 소금을�구매하여�미세플라스틱을�조사

하였다.� 먼저� 미세플라스틱� 같아� 보이는� 물질들을� 분리한� 후� 모든� 입자들을� micro-Rama� spectroscopy를� 통

해�화학적�조성을�밝혀내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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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� 결과� 한� 상표의� 소금에서는� 미세플라스틱이� 발견되지� 않았고� 나머지� 16개� 다른� 상표들의� 소금에서는� 1-10�

개/kg� 의� 미세플라스틱이� 발견되었다.� 전부� 72개의� 미세플라스틱이� 발견되었는데� 그� 중� 41.6%는� 플라스틱�

폴리머였고,� 23.6%는� 색소,� 5.5.%는� 형태를�알� 수� 없는� 탄소물질,� 29.1%는�식별할� 수� 없는� 물질이었다.� 평

균� 입자� 크기는� 515� ±� 171� ㎛이었다.� 플라스틱� 폴리머의� 40.0%가� 폴리프로필렌이었고,� 33.3%가� 폴리에틸

렌이었다.� 형대로� 보면� 63.8%가� 플라스틱� 조각이었고,� 25.6%가� 필라멘트,� 10.6%가� 필름이었다.� 약� 1/4의�

입자가� 색소였는데� 대부분이� 프탈로시아닌이었고(82.3%),� 나머지는� 크롬� 엘로우,� 호스타솔� 그린� 등이었다.� 프

탈로시아닌은�플라스틱�산업에서�널리�사용되는�합성�색소이다.

우리는� 처음에� 이런� 색소들이� 페인트에서� 유래한� 것으로� 의심하였지만� 추출해낸� 입자들의� 어떤� 것도� 페인트�

입자처럼� 쪼개지거나� 페인트� 입자의� 성질을� 나타내지� 않아� 소금에는� 페인트� 입자는� 없는� 것으로� 결론지었다.�

또한� 이러한� 입자들은� 인공물질이지만� 미세플라스틱인지는� 확신할� 수� 없었다.� 이� 연구의� 결과를� 하루� 한� 사람

이� 섭취하는� 소금의� 양에� 적용하여� 계산하면� 한� 사람이� 일� 년에� 소금을� 통해� 섭취하는� 미세플라스틱의� 수는�

최대� 37개로� 건강을� 위협하지� 않는� 무시할� 수� 있는� 수준이었다.� 하지만� 소금을� 통한� 미세플라스틱의� 건강� 위

협을�더� 잘� 이해하기�위해서는� 149� ㎛� 이하의�입자를�분리할�수�있는� 추출� 기준이�개발되어야�한다.

<토론>

이� 연구는� 여러� 나라에서� 다양한� 상표의� 소금을� 구매하여� 분석하였기� 때문에� 다른� 국가들에서� 생산되는� 소금�

속의� 미세플라스틱을�이해할�수�있는� 좋은� 정보를�제공한다.

1.� 모든� 입자를� micro-Rama� spectroscopy를� 통해� 화학적�조성을� 밝혀내어� 보다�신뢰성� 있는� 미세플라스틱의�

성분을� 알� 수� 있었다.� 하지만� 입자� 크기가� 149� ㎛� 보다� 큰� 것들만� 분석하였기� 때문에� 더� 작은� 입자들에�

존재하는�미세플라스틱의�양과�조성에�대해서는�알�수�없다는�커다란�약점이�있다.

2.� micro-Rama� spectroscopy와� FTIR� 중� 어떤� 분석법을� 쓰는� 것이� 미세플라스틱의� 성분� 분석에� 더� 정확하고�

적합한지에�대한�검토가�필요하다.�



4.� 하구� 내� 해양쓰레기의�월경이동-� 수치모델링과�실측검증분석을�통한�

� � � 발생원과�도착지�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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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박신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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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션의�제� 260회� 정기� 세미나에서는� ‘하구�내�해양쓰레기의�구역을�넘나드는�이동’에� 대한� 논문을�다뤘다.

<원문>

Krelling,� A.P.,� Souza,� M.M.,� Williams,� A.T.,� Turra,� A.,� 2017.� Transboundary� movement� of� marine�

litter� in� an� estuarine� gradient:� Evaluting� sources� and� sinks� using� hydrodynamic� modelling� and�

ground� truthing� estimates.� Marine� Pollution� Bulletin.� 119,� 48-63.

<요약� 번역>

브라질� 남부의� 파라나구아� 하구에서� 해양쓰레기의� 월경이동� 특성과� 해양지역의� 발생원� 및� 도착지를� 알아내기�

위한� 연구를�수행했다.�본� 연구에서는�수력학� 모델링,� 실측검정,� 회귀벡터분석을� 실시하였다.� 하구� 주변에서� 발

견되는� 쓰레기의� 유동� 분석� 중� 하구� 배출지에서� 오픈된� 바다로�배출되기까지� 5일� 정도� 하구� 내부를� 머무는� 것

을� 알� 수� 있었다.� 하구� 주변� 쓰레기는� 모두� 하구� 내부에서� 오픈된� 바다로� 흘러가는� 경로를� 거친다.� 하구� 내부

에� 위치한� 배출구는� 가정쓰레기의� 비율이� 가장� 높았으며,� 하구� 외부와� 오픈된� 바다에� 위치한� 배출구는� 발생원

을� 알� 수� 없는� 파편화된� 쓰레기의� 비율이� 가장� 높았다.� 회귀벡터분석을� 통해� 하구와� 오픈된� 바다에서� 발견된�

쓰레기가� 모두� 하구� 내부에서� 발생됐다는� 것을� 알� 수� 있었다.� 이� 결과는� 해상과� 육상� 사이의� 해양쓰레기� 월경

이동성을� 알아보기� 위해서�수치모델링이�필수로� 이용되어야�한다고�주장한다.� 따라서� 한� 위치에서만� 국한된�것

이� 아닌�월경이동에�대한�생태계관리�접근이�필요하다.

<토의한�내용>

1.� 샘플링�위치� ­� 하구권역을�나눈�기준이�모호

본� 연구는� 하구의� 구역을� 나눠서� 쓰레기가� 어떻게� 구역을� 넘어� 이동하고� 있는지를� 알아본� 것이다.� 하구권역을�

나눈� 기준이� 모호하다는� 의견이� 있었다.� 본� 연구는� 연구� 장소인� 파라나구아� 하구를� 먼저� 내부(internal),� 중간

(median),� 외부(external)로� 구역을� 나누었고,� 5곳의� 배출지와� 6곳의� 해변에서의� 쓰레기� 유동을� 조사하였다.�

연구�장소에�대한�지도는�그림� 1에� 나타나있다.

본� 연구에서는� 내부구역은� 하구� 내� 담수와의� 혼합구역에서� 가장� 안쪽에� 위치하며� 인간� 활동이� 가장� 활발한� 구

역이며,� 중간구역은� 혼합구역에서� 가장� 바깥쪽에� 위치하는� 구역이며,� 외부구역은� 오픈된� 바다와� 맞닿아있는� 구

역이라고� 설명하고� 있다.� 또한� 본� 연구에서� 샘플링� 위치의� 선정� 목표는� 조수가� 우점적인� 구역,� 하구� 배출구에�

위치하여� 배출구에� 대한� 영향을� 받고� 있는� 조수가� 우점적인� 구역,� 파도가� 우점적인� 구역으로� 나누는� 것이라고�

언급했다.� 이� 기준으로� 볼� 때� 파라나구아� 하구를� 내부,� 중간,� 외부구역으로� 나눈� 것은� 타당하게� 보이나� 어떠한�

결과를�도출하기�위해�이런�기준으로�구역을�나누었다는�구체적인�언급이�추가되었으면�좋겠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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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� 1.� 본� 연구�지역인�파라나구아�하구.� 구역을�내부(internal),� 중간(Median),� 외부(External)로� 나누었다.� 각�구역�

당� 2개의�해변에서�해양쓰레기를�수거하였고(검은색�동그라미)� 5장소의�배출지로부터�해양쓰레기�유동을�관찰하였다

(알파벳� a~e)� (출처:� Krelling� et� al.,� (2017)� 논문에서�수정).

2.� 쓰레기의�월경이동에�영향을�미칠�수�있는� 요인의�고려부족

본� 연구에서는� 하구� 구역� 내� 해변에서� 쓰레기가� 어떻게� 월경이동을� 하는지를� 알아보고� 쓰레기의� 발생원� 장소

와� 최종� 도착지를� 알아보기� 위하여� 분석을� 실시하였다.� 분석은� Delft-3D� 수치모델링을� 이용하여� 월경이동을�

알아보았다.� 본� 연구에서� 수치모델링은� 조수와� 담수의� 유입은� 고려하여� 분석을� 실시하였다.� 그러나� 바람이� 해

양쓰레기� 확산이� 매우� 큰� 영향을� 미칠� 수� 있음에도� 불구하고� 바람에� 대한� 요인은� 고려하지� 않은� 것에� 대한� 아

쉬움이�있다.

3.� 회귀벡터분석에�대한�문제점

본� 연구에서는� 하구� 내� 6개의� 해변에서� 회귀벡터분석을� 실시함으로써� 쓰레기� 발생원� 위치를� 파악하였다.� 회귀

벡터분석은� 각� 해변에서� 수거된� 쓰레기가� 어디서부터� 온� 것인지를� 파악하기� 위해� 거꾸로� 시뮬레이션을� 실시한�

것이다.� 그러나� 이는� 쓰레기가� 발생원으로부터� 월경이동되어� 해변에� 도착할� 때까지의� 변수(담수유입,� 해수면변

화,� 풍랑속도,� 풍향,� 조석� 등)가� 고려되지� 않은� 결과이기� 때문에� 문제점이� 따른다.� 따라서� 본� 연구에서는� 회귀

벡터분석이� 최종적으로� 도착한� 지점이� 쓰레기의� 발생위치라고� 단정하지� 않고,� 회귀벡터분석이� 그려진� 궤적� 모

두를�발생위치가�될� 수� 있는�가능성이�있다고�해석하였다.



공지사항

1. OSEAN� 8월�세미나�계획

2017년� 7월� 18일�

(사)� 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이종수�

leesavannah@hanmail.net

OSEAN� 세미나� 2017년� 8월� 계획�공지

안녕하세요?

(사)동아시아� 바다공동체� 오션에서는� 2010년부터� 지금까지� 230여� 회의� 자체� 세미나를� 진행하여� 왔고,�

매달� 뉴스레터를� 통해� 그� 결과를� 해양쓰레기� 관계자들과� 나누어� 왔습니다.� 해양쓰레기� 문제� 대응을� 위

해서는� 관련� 과학� 지식과� 국제� 동향을� 파악하는� 것이� 중요합니다.� 그동안� 진행해� 온� 세미나의� 성과를�

더� 많은� 사람들과� 공유하기� 위해� 2017년부터� 공개� 온라인� 세미나를� 진행하기로� 했습니다.� 세미나는� 매

주� 화요일� 오전� 10시30분에� 시작되며� 약� 한� 시간� 정도� 진행됩니다.� 매월� 첫� 번째� 주� 세미나는� 중국,�

대만,� 베트남� 등에서도� 참여하는� 국제세미나로�진행합니다.� 관심� 있는� 분들의�많은� 참여� 기다립니다.� 또

한�오션의�지식�나눔� 활동을�지지해�주시고�많은� 관심과�후원을�부탁드립니다.�

2017.� 7� 18

�

홍선욱�두� 손� 모아�

<2017년� 8월�세미나�계획>�

8월� 01일� 10:30� AM

(Karen� et� al.,2017)� Is� the� Montreal� Protocol� a� model� that� can� help� solve� the� global� marine�
plastic� debris� problem?

회의실�링크:� https://global.gotomeeting.com/join/805275813�

8월� 08일� 10:30� AM

(S..� Liubartseva� et� al.,� 2016)� Regional� approach� to� modeling� the� transport� of� floating�
plastic� debris� in� the� Adriatic� Sea

회의실�링크:� https://global.gotomeeting.com/join/791903589�

8월� 22일� 10:30� AM

(Julioa� et� al.,� 2017)� Solutions� to� microplastic� pollution� ­� Removal� of� microplastics� from�

wastewater� effluent� with� advanced� wastewater� treatment� technologies

회의실�링크:� https://global.gotomeeting.com/join/788919781�

8월� 29일� 10:30� AM

(Shim� et� al.,� 2017)� Identification� methods� in� microplastic� analysis:� a� review

회의실�링크:� https://global.gotomeeting.com/join/863061845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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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참가신청>

참가를� 원하는� 사람은� 이메일(loveseakorea@empas.com)로� 신청해� 주세요.� 논문� 공유� 폴더� 비밀번호를� 알려드

립니다.

<세미나�논문� 다운� 받기>

8월� 1일�논문

https://www.dropbox.com/s/fmpa31y6cxmb7h2/2017%2008%2001%20%EC%84%B8%EB%AF%B8

%EB%82%98%20%EB%85%BC%EB%AC%B8.pdf?dl=0

8월� 8일�논문

https://www.dropbox.com/s/j2m1h1w76zm9cd4/2017%2008%2008%20%EC%84%B8%EB%AF%B8

%EB%82%98%20%EB%85%BC%EB%AC%B8.pdf?dl=0

8월� 22일� 논문

https://www.dropbox.com/s/8rxa0syrpjw9wc4/2017%2008%2022%20%EC%84%B8%EB%AF%B8%E

B%82%98%20%EB%85%BC%EB%AC%B8.pdf?dl=0

8월� 29일� 논문

https://www.dropbox.com/s/kvmf28bzpypzl0a/2017%2008%2029%20%EC%84%B8%EB%AF%B8%E

B%82%98%20%EB%85%BC%EB%AC%B8.pdf?dl=0

<결과� 정리>�

세미나� 과정은� 녹화하여� 참가자들과� 공유할� 예정입니다.� 세미나� 내용은� 한글로� 정리하여� 월간� ‘오늘의� 해양쓰레

기’를� 통해� 독자들과�공유합니다.�

<일정� 변경>�

부득이한� 상황으로� 세미나를� 열기� 어려울� 경우에는� 그� 다음� 주로� 순연됩니다.� 참가자들은� 반드시� 세미나� 하루�

전날(월요일)� 오후에�게시판에�변경�공지가�있는지�확인해�주세요.�



2. 2017� 국제연안정화의�날�참가�신청�공지

2017년� 6월� 23일�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하경도�

rudeh3233@naver.com

2017� 국제연안정화�계획�및� 참가신청서: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/2092

2017� 국제연안정화� 1365사이트�이용� 가이드: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/20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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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해주셔서� 감사합니다

3. 6월�회비�내주신�분들입니다.

2017년� 7월� 21일�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이정빈�

ljb13@naver.com

오션은�해양쓰레기로�인한�환경� 문제� 해결�방안을�제시하기�위한�전문성과�과학성을�지향하는�

'연구공동체'입니다.� 연구와�조사� 사업을�통해� 한발�한발� 다가가는�연구기관임과�동시에,� 여러분이�

보태어�주시는�힘을� 얻어,� 여러분과�함께�가는�시민단체이기도�합니다.� 멀리� 계시면서도�언제나�믿고�

힘이� 되어주시는�회원�여러분,� 정말� 감사합니다.

강대석�강동웅�강성길�강정훈�고선화�고진필�공필재�곽연희�곽유상�국영숙�권미양�김건우�김경신�

김기만�김기범�김경희�김도근�김민철�김상문�김선동�김성우�김수곤�김승규�김영민�김영일�김계영�

김용환�김지환�김정아�김종덕�김진일�김태훈�김태희�김태희�김해기�김호찬�김향희�김희종�남정호�

노현정�로라킴�류종성�목진용�문효방�민병걸�박경남�박경수�박나미�박명관�박안수�박영철�박인숙�

박준용�박철민�박출이�박희제�방인권�백주희�서석주�서영옥�성홍근�손석현�손성민�송영경�송한사�

시지훈�신의식�심원준�안병덕�안순희�오기택�오정순�원종호�유병덕�유영주�육근형�윤동영�윤선화�

윤연민�윤현정�이강만�이광수�이규태�이동규�이동영�이문숙�이미정�이미희�이보경�이석중�이성환�

이승현�이시완�이선미�이은경�이인식�이종명�이종수�이종호�이지현�이찬원�이태식�이현진�임세한�

임운혁�임진아�임효혁�장미� 장원근�전일구�전태병�전혜영�전홍표�정경필�정윤선�정임철�정지현�정호승�

정형욱�조갑자�조동오�조명래�조성수�조성억�조주환�조홍연�차용택�채홍기�최규표�최강진�최승만�

최월숙�최정식�최주섭�최지연�최필증�최현우�최희정�하재홍�한기명�한동욱�허낙원�홍상희�

홍선욱�홍성민�황대호�황선주�황열순

(주)부경전공� (주)아인비오코스� (주)지오시스템리서치� (주)하이드로코어� (주)포어시스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(OSEAN)은� 해양쓰레기로�인한� 환경� 문제� 해결� 방안을� 제시하기� 위한� 전문성

과� 과학성을� 지향하는� '연구공동체'입니다.� OSEAN의� 취지에� 찬성하고� 회원이� 되고� 싶은� 분은� 누구나� 가

입할�수�있습니다.

http://oseannet.cafe24.com/osean_member/os_form.php

위의� 주소를�치시면�회원가입�양식이�나옵니다.� 서식을�작성하여�서명하신�후� 아래로�보내주시면�

됩니다.

E-mail:� loveseakorea@empas.com� � � � �

전화:� 055-649-5224� � � �

Fax:� 0303-0001-4478

주소:� 경남�통영시�광도면�죽림4로� 23-96� 리더스빌� 717호

회비�및� 기부금�계좌:� 농협� 301-0051-2766-11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

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소개

동아시아� 바다공동체� 오션(Our� Sea� of� East� Asia� Network,� OSEAN,� 이하� 오션)은� 2009년�

설립된� 비영리� 사단법인(해양수산부� 등록)입니다.� 오션은� 해양환경을� 보호하기� 위한� 조사와� 연

구,� 교육� 홍보,� 정책� 개발,� 국제� 협력� 등을� 위해� 설립된� 시민단체이자� 민간� 연구소입니다.� 해양

환경�중에서도�특히�해양쓰레기�문제�해결을�위해� 집중하고�있습니다.� 오션은�환경� 보호를� 위한�

시민들의�자발적인�모임인�동시에,� 환경� 문제� 해결� 방안을�제시하기�위한�전문성과�과학성을�지

향하는� ‘연구공동체’입니다.� 정부와� 연구기관,� 지방자치단체,� 어민과� 기업� 등� 해양환경과� 연관을�

가지고� 있는� 다양한� 이해당사자는� 물론,� 우리나라,� 동아시아� 그리고� 지구촌의� 모든� 시민들과� 함

께�해양쓰레기�문제를�함께� 해결해�나가고자�합니다.� 오션은�시민� 여러분들의�참여를�언제나�열

렬히�환영합니다.

함께하는� 사람들:� 대표� 홍선욱,� 연구소장� 이종명,� 연구원� 이종수,� 이미정,� 하경도,� 이정빈,� � � � �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박신영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이사� -� 강대석,� 이인식,� 시지훈,� 이규태,� 김기범�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예술� 감독�김정아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교육� 프로그래머�김태희,� 이종호

사무실�주소:� 경남� 통영시�광도면�죽림4로� 23-96(지번.� 죽림리� 1570-8)� 리더스빌� 717호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� (우.� 53013)

전화번호:� 055-649-5224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Fax:� 0303-0001-4478

홈페이지:� www.osean.net� � � � � � 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

대표� 이메일:� loveseakorea@empas.com

표지그림� :� 김정아� <바다� 귀� 기울여�봐요>� 2012,� 종이에�수채

※오션에서는�해양쓰레기와�관련된�여러분들의�소중한�원고를�기다립니다.

이�뉴스레터는�다음과�같이� 인용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�

홍선욱� (편집).� (2017).� 오늘의�해양쓰레기: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�월간�뉴스레터.

통권88호.� 2017년� 07월.


